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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청소년들의 교육격차 완화와 

고른 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 오는 30일

까지 온라인 학습지원 사업 ‘1318온코칭’ 

1기 학습자 800명을 모집한다.

지난해 첫 운영을 시작한 ‘1318온코칭’

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학생, 동일 연

령대 청소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AI(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온라인 학습 

콘텐츠와 1:1 학습코칭을 제공하는 사업

이다. 2개월 동안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춘 학습 지원을 총 9회 진행한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기존 중학생 

및 동일 연령대 청소년에서 고등학교 1학

년까지 확대했으며, 기존 주 1회 학습에

서 주 2회까지 확대해 더욱 심층적인 학

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학습자로 선정된 학생들은 AI학습진단

평가 및 학습진단검사를 거쳐 수준별 맞

춤형 EBS 교재와 온라인 강의를 지원받

는다.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I

학습진단평가를 통한 개인 학습 수준 파

악 ▲EBS 교재, 온라인 학습 콘텐츠 제

공 ▲1:1 온라인 학습코칭 9회 제공(OT 

1회 포함) ▲진로 진학 동기부여를 위한 

오프라인 프로그램(추후 별도 안내 예

정) 등이다. 학습코치는 경기도와 EBS가 

선별한 우수 학습코치로 배정된다. 또한 

참여 학생들에게는 대학 탐방, 집중학습 

진로성장캠프 등 다양한 학습 경험의 기

회도 제공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1318온코

칭’ 누리집(1318study.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이 누리집 상단의 신청

하기-학습코칭지원을 선택한 뒤 ‘2025년 

1기 학습자 모집’을 클릭해 이름과 주민

번호를 입력하고 ‘간편 대상 확인’을 누르

면 된다.

경기도는 다문화가정 자녀 등 사회·경

제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읍·면 지

역 거주자 등)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EBS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올

해 학습 운영기관으로 선정했으며, 3월 

학생 모집 후 5월부터 본격적인 학습코

칭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은 1기부터 5

기까지 운영되며, 각 기수당 8백 명씩 총 

4천 명의 청소년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

다.

홍성덕 경기도 평생교육과장은 “1318

온코칭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청소년이 자

기주도 학습능력을 키울 수 있길 바란

다”면서 “전문 학습코치와의 맞춤형 학

습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학습 흥미를 

높이고 실질적인 성취를 경험할 수 있도

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318온코칭 사업’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1318온코칭이 사교

육비를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항목

에 응답 인원의 86.1%가 긍정했으며, ‘자

녀의 시험준비, 내신관리, 자기주도 학습

에 되움이 된다’에는 90.3%가 그렇다고 

답했다. 문의 1544-9936   파파야스토리

“다문화가정 중고교생도 경기도의 무료 학습코칭 '1318온코칭' 참여해요~”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21일 센터 가족상담사를 대상으로 ‘면접 교섭의 개념 이해, 중재 기법 및 면접 교섭의 실제’를 주제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가족상담사들은 이날 교육을 

통해 평소 궁금했던 법 관련 개념을 이해하고, 이혼가정 상담과 면접 교섭 장면에서 상황에 따라 어떤 상담 개입을 해야 할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관련 기사 26면> 김영의 기자

‘더 나은 가족상담서비스 위해 노력해요“ 가족상담사 역량 강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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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gi-do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1, 정책위원장)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서 추진한 ‘작은연구 지원사업’의 성과보

고회에 참석해 이주배경 아동과 청소년

의 사회 적응 지원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3월 2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

서 열린 ‘2024년도 작은연구 지원사업 성

과보고회’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사회

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한 연구사

업의 일환이다. 2024년에 ‘이주배경주민’

의 사회통합을 주제로 연구가 진행됐다.

이날 성과보고회는 ▲서울대학교 인지

언어연구실 김효은 연구원이 「포토보이

스를 활용한 이주 배경 아동의 학업 및 

사회·정서적 적응 탐구」 결과를,  ▲단

국대학교 김민선 교수가 「이주 배경 청

소년의 사회 부적응 개선방안」 연구 결

과를 발표하였고, 참석자들의 토론과 질

의응답 시간을 통해 이주 배경 주민들의 

사회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동규 의원은 

“제 지역구인 안산에는 많은 이주민분들

이 거주하고 있어, 이주배경 아동과 청소

년의 적응을 주제로 한 이번 연구에 깊

이 공감한다”며, “뜻 깊은 연구를 수행

해주신 연구진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

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겠

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연구를 통해 여러 정

책적 제안을 해주셨다. 사회서비스원과 

연구진, 그리고 경기도와 함께 이주민분

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

겠다”며, “또한, 우리 말과 문화 적응을 

위해 노력하는 이주배경 가족들에게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

였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은 

“이주배경 주민의 인구는 증가추세에 있

다. 특히 `22년 경기도에는 751,507명이 

거주하고 있어, 전국에서 제일 많은 인

구 비율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

기도사회서비스원은 이주배경 주민의 돌

봄과 사회적 통합에 관심을 갖고, 이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

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

다.

한편, 김동규 의원은 지난 26일, 고향

마을 복지관에서 기부받은 식료품을 사

할린 이주민에 전달하는 봉사활동에 참

여하는 등 이주배경 가족을 위한 의정활

동에도 힘쓰고 있다.

이지은 기자 

육아휴직 장려금

월 30만 원 지원

경기도가 올해부터 ‘경기도 아빠 육

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을 하남, 광

명, 양평, 여주, 파주, 구리, 포천, 과

천 등 도내 8개 시군에서 시행한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는 31.6%로 ’18년 17.8%에 

비해 약 2배 늘었으나, 여성 육아휴직

자(68.4%)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

준이다. 이에 도는 부모가 함께 자녀

양육을 하는 가족친화 환경을 확대하

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

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월 30만 원씩 최대 5개

월간 총 150만 원이며, 지원대상은 ▲

고용보험 가입자로 3개월 이상 육아

휴직을 사용하고 ▲가구 소득이 중

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

납부금 기준)이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

어 있는 남성이다.

다만, ‘고용노동부 6+6부모육아휴

직제 특례’를 적용받는 육아휴직자는 

특례기간이 종료된 이후 그 다음달부

터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민

원24(gg24.gg.go.kr)에서 할 수 있으

며, 제출서류는 육아휴직급여 지급결

정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주민등록

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이다.

경기도는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8

개 시군에서 우선 사업을 시작하며 

지속적으로 참여 시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윤현옥 고용평등과장은 “장

려금 지원제도는 남성의 육아 참여

를 높여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생활 균형을 이뤄가는 데 필요한 

제도인 만큼 적극적으로 신청해달라”

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경기도 이주배경 주민 사회통합 위해 함께 노력해요!

김동규 경기도의원, 보고회 참석...“이주배경 가족 적극 지원할 것”

경기도, 내년까지 31개 시군 29만여 세대에 도시가스 신규 공급...총 379km

경기도가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내년까지 총 379km의 도시가스 배관망

을 새로 설치한다. 광주시 도척면 유정리 

일원, 안성시 공도읍 소신두마을 등 474

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29만여 세대가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삼천리 등 도내 6개 도시

가스사업자가 제출한 공사계획을 기초로 

도시가스 공급시설 2개년 공사계획을 수

립해 31일 공고했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매년 3월 말일까지 해

당 연도를 포함한 2년간의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을 수립해 공고하도록 하고 있

다.

올해는 총사업비 1,143억 원을 투입해 

210km의 도시가스 배관망을 도내 새로 

설치한다. 지역으로는 광주시 도척면 유

정리 일원 등 291곳 20만 5천여 가구다.

내년에는 총사업비 1,042억 원을 투입

해 도시가스 배관망 169km를 추가로 설

치, 여주시 교동 여주세종지구 일원 등 

183곳 8만 5천여 가구에 도시가스를 공

급할 예정이다.

설치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경기도는 

총 29만여 세대에 도시가스를 신규 공급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내 시군별 세부 공급시설 공사계획

은 해당 시군이나 해당 지역을 공급권역

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경기도 

누리집(www.gg.go.kr)(뉴스 → 공고·입법

예고 →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도시가스 공급 확대로 한층 도민

들의 정주 여건과 난방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기도도시가스 

보급률은 2024년 말 기준 84.1%로 도 단

위에서 가장 높지만 도민 에너지복지 향

상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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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won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는 지난 3

월 16일 오전 10시 상반기 다문화아동 이중언어교육을 

개강했다. 

이번에 개강한 다문화아동 이중언어교육은 영어반 1

개, 베트남어반 2개, 중국어반 4개 총 7개 반이 운영되

며, 총 103명이 참석했다. 수업을 위해 아이들과 함께 

온 부모님의 모습에서 자녀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열정

이 넘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날 1교시는 각반에서 레벨테스트를 진행했으며, 레

벨테스트를 통해 학생 수준을 판단하여 어느 반에서 

공부할 수 있는지를 확인 및 조율할 수 있었다. 2교시

는 수업규칙, 수업 안내, 자기소개 등의 내용을 학생들

에게 공유했다. 수업 진행 중 한 학부모는 “센터 덕분에 

이번에 이중언어교육을 또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하다”라며 “언어교육뿐만 아니라 부모 나라의 문화

도 함께 접하며 글로벌 자녀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상반기 이중언어교육은 영어반, 베트남어 A반, B반, 

중국어 A1반, A2반, B반, HSK반 총 7개 반이 매주 일

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주 1회, 총 16회기 진행된

다. 하반기 이중언어교육은 오는 8월 17일 개강할 예정

이다.

하반기 다문화 이중언어교육 모집 공고는 센터 홈페

이지 및 카카오채널에 게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

항은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031-257-8505)로 문의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정 아동 이중언어교육 인기!

수원다가, 2025년 상반기 이중언어교육 개강

现在入境韩国时需要在网

上提交"外国人入境申请书"

法务部实施“电子入境申报制度”

法务部宣布，为了方便有计划入境韩国的外国人

在入境审查时提交入境申报单，已实施了“电子入

境申报制度”，外国人可以通过在线（电子）方式

提交入境申报书。

*为什么要实施电子入境申报制度？：目前，想

要进入韩国的外国人需要填写纸质入境申报书，并

在入境审查时直接提交给入境审查员。入境前没有

提前提交的方式，必须在抵达机场后手写填写，不

方便。

此外，入境审查员需要核对提交的纸质入境申报

书上的信息，并在入境审查时逐一扫描，这增加了

入境审查的时间。

为了消除这些不便，法务部去年开始开发电子入

境申报系统，并于今年2月24日实施了该制度。

*谁需要进行电子入境申报？：入境申报的对象

主要是计划短期停留（90天以下）的外国游客。此

外，计划长期停留并且尚未在韩国完成外国人登记

的外国人，必须在机场和港口进行入境申报。需

要注意的是，①持有有效电子旅行许可（K-ETA）

者，②已完成外国人登记的外国人（包括永久居民

和已进行居住申报的人），③持有团体（电子）签

证者，④航空公司机组人员等，无需提交入境申报

书（包括电子入境申报书）。在此期间，纸质入境

申报书和电子入境申报书可以并行使用。

*如何提交电子入境申报书？：可以通过电

脑或智能手机访问电子入境申报官网（www.

e-arrivalcard.go.kr）提交。申报书可以在入境

前3天到抵达韩国并接受入境审查之前随时提交。

如果提交后的72小时内未入境，已提交的电子入

境申报书将作废。

电子入境申报官网菜单分为“个人电子入境申

报”和“团体电子入境申报”，可以根据申报人数

选择相应的填写方式。

特别是，使用智能手机拍摄护照上显示姓名、出

生日期、护照号码等信息的页面后，电子入境申报

官网会自动填写相关信息。电子入境申报官网提供

韩语、英语、中文、日语、泰语、越南语、俄语版

本。

*如何确认电子入境申报是否成功？：申报者将

收到一封确认邮件，其中包含电子入境申报书的发

放号码和有效截止时间。

提前在线提交入境申报书后，您无需在入境时填

写申报书，这样可以减少入境审查的等待时间，缓

解机场的拥堵状况，为外国人提供更便捷的服务。

同时，由于申报内容是电子化输入和收集的，信

息的准确性和工作效率得到了提高，外国人入境者

信息也能够更加系统地管理。

<한글 기사 33면, 인터넷에서 파파야스토리를 검색

하세요,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만날 수 있어요>                                    

                                     파파야스토리

수원시도서관이 2025년 도서관 주간(4월 12일~18

일)을 맞아 ‘꿈을 키우는 씨앗, 도서관에 묻다’를 주

제로 다채로운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7개 공공도서관에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참여할 

수 있는 34개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독서문화강의는 ‘수원, 근대문화유산 100년의 

길’(선경도서관, 4월 12일), ‘들썩들썩 6인 6색 작가

X파일(호매실도서관, 4월 12일)’ 등 14개 강좌가 있

다. ‘최향랑 작가와의 만남’(중앙도서관, 4월 19일), 

‘윤선희 작가의 미디어 리터러시(매체 이해력) 강

연’(화서다산도서관, 4월 16일) 등 저자 초청 강좌도 

열린다.

‘자녀와 함께하는 도서관 미니화단 꾸미기’(창룡

도서관, 4월 12일), ‘나만의 자개 보석함 디자인하

기’(광교홍재도서관, 4월 12일) 등 체험프로그램과 

클래식 연주회, 블랙라이트 공연, 원화 전시 등 다

채로운 문화 행사도 만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수원시도서관 통합예약시스템(http://

www.suwonlib.go.kr/reserve/index.do) ‘독서문화프

로그램’에서 프로그램별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

은 수원시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도서관 주간을 맞아 시민들이 

책과 문화를 더 가까이할 수 있는 강연, 전시 등 다

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도서관이 지식과 꿈

을 키우는 공간으로써 활성화되도록 시민 여러분이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도서관 주간 다채로운 독서프로그램

수원 17개 도서관, 강의 작가초청 공연 등 다양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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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민이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려드려요

수원시(시장 이

재준)가 생애주기

별 지원정책을 소

개하는 ‘2025 생

애주기별 수원시

민 맞춤 안내서(수

신제가)’를 제작했

다.

▲임신·출산 ▲

영유아·아동 ▲아

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어르신 ▲이주민 등 6단계 생애주기로 분

류해 시민들이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친환경 등 우수농산

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 ▲중소사업장 초등새내기 

10시 출근제 ▲취업준비청년 면접정장 대여(청나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외국인자녀 보육

지원 등 113개의 지원사업을 소개한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 지난해보다 지원

이 확대되는 사업 등은 알기 쉽게 표시했다. ‘2025 

생애주기별 수원시민 맞춤 안내서(수신제가)’는 수

원시 e-book 자료홍보관 홈페이지(http://news.

suwon.go.kr/ebook)에서 볼 수 있다. 시청,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민원실과 관내 여성병원

(산부인과)에도 비치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모든 시민이 생애 전

반에 걸쳐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안내서에서 시민들이 자

신에게 필요한 혜택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활용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내서 이름은 ‘수원시민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가족 지원 안내서’

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들었다.          김영의 기자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센터장 윤영주 요셉)

는 2025년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초.중.고등학

교 적응이 어려운 이주배경 청소년의 공교육 탈락 

예방 및 한국어 능력 향상 도모를 위해 신청한 경

기 한국어랭기지스쿨(KLS) 위탁 공모에 선정됐다.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KLS) 디딤돌학교(초등)와 

다모아학교(중.고등)는 단기형 위탁교육 기관으로 약 

90일간 집중적인 한국어 교육과 교과목 학습 지원

을 통해 이주배경 청소년의 공교육 적응을 목표로 

한다.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KLS) 디딤돌학교는 지난 3

월 17일 수원시 내 학적이 있는 초등학생 총 9명, 다

모아학교는 수원시 내 학적이 있는 중.고등학생 총 9

명을 대상으로 1학기 (3월 17일 ~ 7월 24일) 위탁교

육을 시작했다.

수업 시작에 앞서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소

개와 상호 인사를 통해 이주배경 청소년들과 알아

가는 시간과 함께 위탁교육 목표를 전달하고 위탁 

기간 중 유의사항과 학급 규칙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한국어 학습을 기반으로 언

어교과(한국어.사회), 기초교과(과학.수학), 심리지원

교과(창체)로 구성되어 있다. 중.고등학교 통합 과

정은 한국어 학습을 기반으로 언어교과(한국어.국

어.한국사), 기초교과(과학.수학), 심리지원교과(진로

활동.동아리-생활요리)로 구성되었다.

과목별 교원 자격을 갖춘 강사가 수업을 운영해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지원과 더불어 학업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KLS) 디딤돌학교와 다모아

학교는 1학기와 2학기 별도 운영된다. 

2학기 운영은 8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며 추

후 신규 위탁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기타 궁금한 사

항은 센터 홈페이지(www.swglobalyouth.com) 내 

On-tact 상담 또는 전화(031-247-1324)로 문의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영의 기자

이주배경 청소년의 한국어 능력 향상!

수원글청, KLS ‘디딤돌학교. 다모아학교’ 개강해

진로한국어 ‘내:일한국어반’ 신청해요~

수원글청, 후기 이주배경청소년 위한 과정 운영해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센터장 윤영민 요셉)는 

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사회 적응과 진로 지원을 위

한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진로 한국어 

‘내:일한국어반’ 프로그램을 새로 개설하고 이용자를 모

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에서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원활

한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의 초급 한국어 교육에서 한 단계 더 나아

가 진로 및 취업과 연계한 심화 한국어 교육을 제공함

으로써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성장과 사회 진출을 돕는 

것이 목표다.

운영 기간은 4월 14일부터 11월 27일까지이며, 평일 

주 5회 진행된다. 수업은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 한국어 

수준이 중급(TOPIK 2급 이상) 이상이고 진로 관련 한

국어 교육을 희망하는 20세 이상 이주배경 청소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는 매년 이주배

경 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 심리.정서, 자

립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세계시민 구성원으로 역량

을 계발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켜 한국 사

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운

영하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www.

swglobalyouth.com) 내 On-tact 상담 또는 전화(070-

4125-3309)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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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nistry of Justice is implementing 
the ‘Electronic Entry Report System’ that 
allows foreigners wishing to enter the 
Republic of Korea to submit their entry 
report forms online (electronically) during 
the immigration inspection.

*Why is the electronic entry declaration 
system being implemented?: Currently, 
foreigners wishing to enter Korea must 
fill out a paper entry declaration form 
by hand and submit it directly to the 
immigration officer when undergoing 
immigration inspection. There is no way 
to submit it in advance before entering 
the country, and it is inconvenient to 
have to fill it out by hand when arriving at 
the airport. In addition, the immigration 
officer checks the information on the 
submitted paper entry form and scans it 
one by one during the entry inspection, 
which is a factor that increases the time 
for entry inspection. To eliminate this 
inconvenience, the Ministry of Justice 
started developing an electronic entry 
report system last year and implemented 

the electronic entry report system on 
February 24.

*Who should file an electronic entry 
declaration?: The entry declaration 
is mainly for foreigners who enter 
Korea for a short-term stay of 90 days 
or less, such as tourists. In addition, 
foreigners who enter Korea for a long-
term stay must file an entry declaration 
at the airport or port if they have not yet 
completed alien registration in Korea.

However, ① holders of a valid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K-ETA) 
② foreigners who have completed 
alien registration in Korea (including 
permanent resident holders and those 
who have reported their domestic 
residence), ③ holders of a group 
(electronic) visa, and ④ flight attendants, 
etc. do not need to submit an entry card 
(including an electronic entry card). For 
the time being, both a paper entry card 
and an electronic entry card can be 
used.

*How do I submit the electronic arrival 

card?: You can fill out and submit the 
electronic arrival card from 3 days prior 
to your arrival in Korea until before 
your entry inspection by accessing the 
electronic arrival card website (www.
e-arrivalcard.go.kr) on your PC or 
smartphone (you can also use a QR 
code).

If you do not enter the country within 
72 hours of submitting the electronic 
entry declaration form, the electronic 
entry declaration form already submitted 
will be deemed invalid. The electronic 
entry declaration homepage menu is 
divided into “electronic entry declaration” 
for each individual and “group electronic 
entry declaration” for group input, so you 
can fill it out according to the number 
of applicants. In particular, if you take a 
picture of the page of your passport with 
your photo and personal information 
using your smartphone and upload it to 
the electronic entry declaration website, 
information such as your name, date 
of birth, and passport number will be 

automatically entered. The electronic 
entry declaration website is available in 
Korean, English, Chinese, Japanese, 
Thai, Vietnamese, and Russian.

*Can I check if the electronic entry 
declarat ion has been submitted 
correctly?: The person submitting 
the declaration will receive an ‘e-mail 
confirming submission completion’ 
conta in ing the e lect ronic  entry 
declaration issuance number and 
expiration date. If you submit your entry 
declaration form online in advance, 
you will not have to fill out the form 
at the port of entry, so the waiting 
time for immigration inspection will be 
reduced and airport congestion will be 
alleviated, making it more convenient 
for foreigners. In addition, since the 
declaration information is entered and 
collected electronically, the accuracy 
of information and work efficiency 
can be improved, and information on 
foreign entrants can be managed more 
systematically. <한글 기사 33면>

Ministry of Justice, ‘Electronic Entry Reporting System’ implemented.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Республик
и Корея внедрило систему «Электро
нного въездного заявления», котора
я позволяет иностранцам, въезжаю
щим в страну, подавать въездное за
явление онлайн (в электронном фор
мате) во время паспортного контрол
я. 

Зачем нужна система электронног
о въездного заявления?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иностранцы, в
ъезжающие в Корею, должны заполн
ять бумажное въездное заявление в
ручную и передавать его офицеру па
спортного контроля. Нет возможност
и подать заявление заранее, поэтом
у приходится заполнять его по приб
ытии в аэропорт, что создает неудоб
ства.

Кроме того, офицеры паспортного 
контроля вручную проверяют и скан
ируют поданные бумажные формы, 
что увеличивает время прохождения 

контроля. Чтобы устранить эти неуд
обства,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в про
шлом году начало разработку систе
мы электронного въездного заявлен
ия, а 24 февраля этого года ввело ее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Кто должен подавать электронное 
въездное заявление?

Въездное заявление должны пода
вать в основном иностранцы, прибы
вающие в Корею с целью краткосроч
ного пребывания до 90 дней, включа
я туристов.

Кроме того, если иностранцы, план
ирующие долгосрочное пребывание, 
еще не прошли регистрацию иностр
анца в Корее, они также должны под
ать въездное заявление в аэропорту 
или морском порту.

Однако следующие категории осво
бождаются от подачи въездного зая
вления (включая электронное):① Вл
адельцы действующего разрешения 

на электронное путешествие (K-ETA)
② Иностранцы, уже прошедшие рег
истрацию в Корее (владельцы вида 
на жительство, лица с регистрацией 
места проживания)③ Владельцы гру
пповой (электронной) визы④ Члены 
экипажей самолетов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можно использ
овать как бумажное въездное заявл
ение, так и электронное.

Как подать электронное въездное 
заявление?

Подать электронное въездное зая
вление можно на компьютере или с
мартфоне через официальный сайт 
(www.e-arrivalcard.go.kr) или с помощ
ью QR-кода. Заполнить и отправить 
заявление можно за 3 дня до прибы
тия в Корею и вплоть до паспортного 
контроля.

Если после подачи электронного в
ъездного заявления въезд не был о
существлен в течение 72 часов, заяв

ление аннулируется. На сайте элект
ронного въездного заявления преду
смотрены два варианта подачи:Инди
видуальная форма для подачи заяв
ления каждым человеком отдельнои 
Групповая форма для коллективного 
внесения данных.

Особенно удобно, что при загрузке 
фото страницы паспорта с личными 
данными на сайт, такие сведения, ка
к имя, дата рождения и номер паспо
рта, заполняются автоматически.

Сайт поддерживает корейский, анг
лийский, китайский, японский, тайски
й, вьетнамский и русский языки.

Можно ли проверить, правильно л
и подано электронное въездное зая
вление?

После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заявител
ь получает на email «Подтверждение 
подачи», содержащее номер заявле
ния и срок его действия.....
<중략, 한글 기사 33면> 파파야스토리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запускает систему «Электронного въездного 

заявления»… Доступно на 7 языках через официальный сай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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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는 지난 3

월 20일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강했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들이 필요한 직무 능

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으로 실무 중심의 교

육 과정을 통해 이민자들이 실생활에서 요구되는 직무 

능력을 키우고, 이를 통해 자신감을 얻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사업은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인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취업을 위한 사전 교육

과 직업훈련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반기는 사전교육(3월 20일~4월 25일)으로 ITQ(한

글) 과정, 직업훈련 교육(5월 8일~6월 26일)과 이중언어

강사 자격증 취득과정이 진행된다. 하반기에는 사전교육

(8월 19일~9월 18일)으로 ITQ(엑셀) 과정과 직업훈련 

교육(10월 14일~12월 2일)으로 NIE 자격 취득과정이 진

행된다.

NIE는 ‘신문 속 교육’(Newspaper In Education)을 

의미하며 신문을 활용한 문해력 교육, 논술 교육, 미디

어 리터러시를 교육할 수 있는 실용적인 자격증 과정이

다. 이중언어강사 자격증과 함께 취득하면 시너지 효과

를 낼 수 있어 취업에 유리하다.

김영의 기자

직업훈련으로 자립의 토대 만들어요

수원다가, 2025년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과수공원 체험 프로그램 신청

수원시, 4월 4일까지 모집해요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2025년 수원시 과수공원 

과수체험 프로그램’ 참가자를 3월 31일부터 4월 4일

까지 모집한다.

과수체험 프로그램은 어린이, 초·중·고등학생, 취약

계층 시민 등이 수원시 과수공원(호매실동 1382 일

원)에서 과일을 수확하고, 맛보는 오감체험 프로그

램이다. 6월부터 10월까지 65차례에 걸쳐 프로그램

을 운영한다. 6월 체리 체험을 시작으로 매실(6~7월), 

자두(6~8월), 복숭아(7월), 포도(8월), 배(9월), 사과

(9~10월) 체험이 이어진다.

수원에 거주하는 6세 이상(2019년생) 어린이와 초·

중·고 학생, 취약 계층 등이 신청할 수 있다 한 명

이 한 가지 과일을 체험할 수 있고, 체험료는 1인당 

3000원이다. 새빛톡톡 앱·홈페이지 ‘신청접수’ 게시판

에서 ‘과수체험’을 검색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수원시는 또 4월부터 11월까지 ‘2025년 목공 

체험교실’을 운영한다.

목공 체험교실은 장안구 만석공원 내 ‘수원시 목

공 체험장’에서 KC인증키트(수원이 상자 등 7종), 나

무 도마, 협탁, 의자 등 다양한 목공품을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이다. 운영 기간은 4월 8일부터 11월 28일까

지이며, 화~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

된다.                                 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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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중창단 모집

오산시가족센터는 2025년 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 활

성화지원사업으로 운영되는 결혼이민자 중창단 ‘하모니 

브릿지’ 단원을 모집한다.

2025년 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 활성화지원사업은 결

혼이민자로 구성된 동아리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공동체

를 활성화하고자 진행된다. ‘하모니 브릿지’ 단원은 노래

에 관심 있는 결혼이민자 7명을 모집하며, 오는 4월 4일

까지 신청받는다. 

활동은 4월부터 11월까지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

지 총 15회기 이뤄지며, 공연 일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

다. 장소는 오산시가족센터 프로그램실이며, 다양한 장

르 노래 강습 및 공연이 진행된다. 신청은 네이버폼(QR

코드 스캔) 작성 후 제출(https://naver.me/FvERf06Y)

하면 된다.

#진로 설계 지원사업 실시

오산시가족센터는 2025년 진로 설계 지원사업을 진행

한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면-유선 상담을 통해 다

문화 아동.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진로 탐색을 지원하고 생활 전반에서 느낄 수 

있는 고민을 편안하게 상담하는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2025년 진로 설계 지원사업은 다문화, 외국인과 난민 

가족 자녀의 진로 고민이나 생활 전반 고민이나 갈등을 

확인하고 아이들에게 맞는 진로프로그램 지원하며 소통

의 어려움으로 학업 및 진로 선택이 어려운 다문화 청

소년들에게 상담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청소년들의 관심사 및 직업 트렌트를 반영한 직

업체험 프로그램과 전문가와 함께하는 맞춤형 진로컨설

팅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진로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가정 내 문제, 학업 및 진로, 교우 관계 등 생활 

전반에서 느낄 수 있는 고민도 1:1 상담을 진행하며, 상

시 모집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오산시가족센터(070-

4336-0429)로 하면 된다.

#청년도전지원사업 모집

오산시는 2025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를 상시 모

집한다. 2025년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청년들의 구직의욕 

고취를 위해 자신감 회복, 역량 강화, 외부연계 활동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년의 사회활동 

및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된다.

구직단념, 자립 준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북한이

탈 청년(18~34세)과 오산시 거주 19~39세(주 30시간 미

만 근로자 참여 가능)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선착순 

마감한다. 

모집인원은 총 96명(단기 24명, 중기 48명, 장기 24명)

이며 자신감 회복, 역량 강화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 및 

수당 지원이 이뤄진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오산시 지역

경제과 청년정책팀(031-8036-7578)으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봄꽃처럼 다채로운 오산시가족센터 프로그램 신청하세요”

오산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중창단 및 다문화 자녀 진로 설계 지원사업 등 모집

오산시(시장 이권재) 보건소는 고령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 오는 4월 7일부터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접종 대상은 75세 이상

(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

위계층 가운데, 오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어르신이다. 

단, 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대상자에게는 개별 안내를 통해 접종 일정을 고지하

며, 행정동별로 순차적·분산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접

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기초생

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지참해 매

주 월·화·수요일(오전 9:00~11:00, 오후 13:00~15:00) 오

산시보건소 예방접종실을 방문하면 된다.

대상포진은 과거 수두를 앓았거나 면역력이 저하되었

을 때 발병할 수 있는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65세 이상

에서는 젊은 연령층보다 발생률이 8~10배 높다. 

심한 통증을 동반할 수 있으며, 급성기에는 뇌수막염, 

척수염, 망막염 등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예방이 중요한 질환이다.

고동훈 오산시 보건소장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통

해 발병률을 낮추고 합병증을 예방함으로써,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는 데 도움

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접종 일정 및 가능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보

건소 예방접종실(☎ 031-8036-6065)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취약계층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오산시, 고령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 위해

오산시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양한 공구 빌려 드려요“

오산시는 무료 공구 대여 서비스 사업인 '1472살

펴드림' 사업을 3월 31일부터 일선 행정복지센터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무료 공구대여 사업은 일반 가정에서 필요하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쉽게 구매하기 힘든 생활 공구를 

빌려주는 사업이다. 오산시는 현재 가정용 공구 세

트와 충전드릴, 사다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구 

31여종을 빌려주고 있다.

그동안 무료 공구대여 서비스는 '오산지역자활센

터 1472사업단'에서만 운영해 시민들의 접근성이 낮

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는 관내 8곳의 행정복지센

터로 사업 거점을 확대해 이용률을 높이기로 했다. 

시는 대여 공구 품목도 다양화하는 한편 대여 절차

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오산시는 '1472살펴드림 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연 2회 냉·난방기 등 계절별 필

수기기 점검 및 유지보수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생활불

편민원 지원 체계를 구축해 시민 편의를 높이겠다"

고 말했다. 

<인터넷에서 파파야스토리를 검색하세요, 더 다양

하고 많은 정보를 만날 수 있어요>

김영의 기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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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한국어 실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4점으로 나타났어요. 한국어 실력

을 체류자격별로 살펴보면 영주(4.3점), 

재외동포(4.2점), 방문취업(3.8점) 순서예

요. 비전문취업(2.8점), 전문인력(2.8점)은 

한국어 실력이 가장 낮았어요.

통계청은 국내 체류 이민자(외국인과 

귀화허가자)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이민

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를 실시하고 있

어요. 이 조사의 결과는 이민자의 고용, 

체류관리 및 사회통합 등의 현황 파악과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되고 있어요.  

3월 19일에 발표된 이번 통계자료는 

‘2024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

과’를 활용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들을 체

류자격별로 세분화하고, 이들의 한국 생

활을 분석한 것이에요. 

 

한국어 능력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은 한국어를 

잘 하는 것이 매우 유리해요. 그래서 한

국 정부는 사회통합프로그램과 한국어능

력시험(TOPIK) 등 2가지 한국어교육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중 한국어 능력시험에 대해 살펴보

면 급수를 취득한 외국인 비중은 20.8%

였어요. 체류자격별로 보면 유학생

(55.6%), 전문인력(30.1%)이 토픽 급수

를 많은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고, 방문취

업(6.0%), 재외동포(7.3%)는 적게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토픽 급수를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의 

상당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공부하는 

것으로 추정돼요. 

한국어능력시험 취득 급수 비중은 2급

(19.4%), 4급(19.4%), 3급(19.0%) 순서였어

요. 가장 실력이 뛰어난 6급의 취득 비

중은 재외동포(34.7%), 영주(34.0%)가 높

고, 가장 실력이 낮은 1급은 비전문취업

(33.0%)이 가장 높았어요.

외국인에게 한국어능력은 체류자격을 

변경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므로 열심히 

공부해야겠어요.

임금수준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수

준은 200만~300만원 미만이 51.2%, 300

만원 이상이 37.1%로 나타났어요. 여전

히 많은 외국인들이 소득이 낮은 직종

에서 일하며 한국 사회를 떠받치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00만~300만

원 급여 비중은 비전문취업(70.8%), 전

문인력(50.5%), 결혼이민(46.6%), 방문

취업(44.9%) 순서로 나타났고 300만원 

이상 비중이 가장 높은 체류자격은 영

주(55.2%), 전문인력(46.5%), 재외동포

(46.1%) 순서였어요. 유학생은 100만~200

만원 미만(48.3%)이 가장 많았어요.

생활 만족도

외국인의 한국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평균 4.3점으로, 비전문취업(4.4

점)이 가장 높고, 방문취업·유학생·재외동

포(4.2점)는 전체 외국인의 평균보다 약

간 낮았어요.

차별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 외국인 

비중은 17.4%이며, 체류자격별로 유학생

(27.7%)이 가장 높았어요.

생활 만족도 조사에서는 ▲같이 사는 

가족관계 ▲주변 사람관계 ▲본인 직업 

▲본인 소득 ▲지역 주거환경 ▲여가생

활 등 6가지 항목을 조사했는데 가족관

계 항목이 만족도가 4.5점으로 가장 높고 

본인 소득이 3.7점으로 가장 낮았어요.

이형일 통계청장은 “이번 보도를 계기

로 국내 외국인의 한국 생활에 대한 다

양한 측면에서의 분석에 이민자체류실태

및고용조사 자료가 적극 활용되고, 이를 

통해 한국의 인구 사회 경제 관련 이민 

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

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어요. <베트남어 

13면, 러시아어 17면, 영어 17면>

파파야스토리

한국어 실력, 재외동포가 가장 높고 비전문취업 외국인이 가장 낮아 

2024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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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족봉사단 활동

구리시가족센터(센터장 윤성은)는 지

난 3월 15일 오전 센터 대교육장에서 

모두가족봉사단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

다. 모두가족봉사단은 구리시 관내 다

양한 가족들이 모여서 월 1회 이상 관

내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는 가족봉

사단이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서는 2025년 연

간활동 안내 및 가족과 함께 소통하는 

활동이 진행되어 가족과 친밀감을 형성

할 수 있었다. 더불어 구리시자원봉사

센터 연계를 통한 자원봉사 기본소양 

교육을 진행해 자원봉사의 필요성, 가

치, 인센티브 등을 배울 수 있었다. 

모두가족봉사단은 11월까지 월 1회 

이상 만나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3월 가족사랑의 날

구리시가족센터는 지난 3월 19일, 3

월 가족사랑의 날 활동으로 ‘가족플라

워 액자(가훈) 만들기’ 체험활동을 진

행했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족

들은 가족플라워 액자(가훈) 만들기 활

동을 통해 가족과 소통하며, 가훈의 의

미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가훈은 집안의 가장이 자녀들에게 주

는 교훈이나 윤리적 지침으로 이날 프

로그램에서는 가족들이 서로 지켜야 할 

약속을 정하여 가족플라워 액자(가훈) 

만들기를 진행했다. 구리시가족센터 관

계자는 “3월 가족사랑의 날 활동에서도 

가족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올해 가족사랑의 날은 매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니 많

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1인가구 프로그램

구리시가족센터는 지난 3월 20일, 1

인가구지원사업 생활꿀팁바구니 ‘생활

정리플러스’를 진행했다.

올해 신규 사업인 ‘생활정리플러스’

는 1인가구에게 필요한 냉장고 정리 수

납 교육을 진행했다.

3월 8일에도 1인가구지원사업-중장

년수다살롱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12명이 참석한 이날 오리엔테이션에

서는 중장년수다살롱 및 진행방법을 안

내하고 모임별로 모여 단체신청서를 작

성했다. 또한 김형기 강사가 참여해 동

아리 회원 간 친해지는 시간을 위해 레

크레이션을 진행했다.

2차 상담사례회의

구리시가족센터는 지난 3월 21일 센

터 교육장에서 상담사례회의를 진행했

다. 센터는 복잡하고 다양한 가족의 문

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담사들의 전문성

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 6회 상담

사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구리시가족센터는 상담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문턱을 낮추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파파야스토리를 검색하

세요,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만날 

수 있어요. 파파야스토리는 중국어, 베

트남어, 러시아어, 태국어, 영어, 한국

어 등 6개 언어로 서비스합니다>

송하성 기자 자료 구리시가족센터

구리시가족센터서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 참여하며 따뜻한 봄 맞이해요

연중 모두가족봉사단 및 가족사랑의날 운영...1인가구 프로그램과 상담사업도 활발히 진행 

구리시는 본격적인 모기 활동 시기에 

대비하여 스마트 방역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첨단 장비와 체계적인 방

역기동반 운영을 통해 모기 매개 감염병

을 예방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특히 이번 스마트 

방역사업의 핵심은 일일 모기 발생 감시 

장비 도입과 질병관리청 방제지리정보시

스템(GIS)의 활용을 통한 감시자료 근거 

중심의 선제적 방역 방법이다.

3월 중 장자호수공원 내 설치·운영되는 

일일 모기 발생 감시 장비는 이산화탄소

를 이용해 모기 발생 밀도를 측정하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장비로, 

효과적인 방역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

한 역할을 한다.

일일 모기 발생 감시 장비가 수집한 

데이터를 방제지리정보시스템(GIS)과 연

계하여 모기 개체 수, 방역 관련 민원 등

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방역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이다.

구리시는 이러한 철저한 방역 계획을 

토대로 신속한 방역 활동을 위해 방역기

동반 3개반을 편성, 보건소 신속 방역대

응반으로 운영하여 주요 지역을 중심으

로 선제적 방역을 추진하며, 각 반은 구

역별로 담당 지역을 지정받아 유충 및 

성충 방제, 해충 서식지 제거, 긴급 방역 

활동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관내 모기 취약지역 내 설치된 

170대의 포충기(모기포획기)도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모기 개체 수를 줄

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포충기는 이산화탄소 및 유인광을 활

용해 모기를 유인·포획하는 장치로, 기존

의 연막 소독 방식보다 친환경적인 방역

이 가능하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스마트 방역

사업을 통해 모기·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을 예방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기온 

변화 및 모기 발생 패턴을 면밀히 분석

해 지속적인 방역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

다.”라고 말했다.

모기 유충이나 성충 모기 서식처를 발

견했을 때는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팀

(☎031-550-8803) 또는 구리시 홈페이지 

‘모기서식지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신속

하게 방역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다문

화가족들도 주변을 잘 살펴보자.

이지은 기자

구리시, 모기·해충 감염병 예방, 스마트 방역사업

방역기동반 편성, 일일 모기 발생 감시 장비 등 활용 밀집 지역 관리

갈매도서관, 운영

한달에 한권 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 갈매도서관은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 공

간에서 자신의 독서 경험을 기록하는 

‘TEXT hip! 한 달에 한 책 읽기’ 프

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TEXT hip! 한 달에 한 책 읽기’

는 영상 콘텐츠에 피로감을 느끼는 

시민들이 자신의 독서 경험과 생각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텍스

트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하는 독

서 동기 강화 프로그램이다.

중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절

차 없이 참여가 가능하며, 매월 선정

된 도서를 읽고 책에 대한 서평, 인상 

깊은 문장 필사, 50자 리뷰 등 형식에 

제한 없이 도서관 홈페이지에 작성하

는 사람에게 대출 권수 확대의 혜택

이 제공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갈매도

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의  031-550-8996   이지은 기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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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01일 ~ 04월 15일  

Namyangju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착한어린이

집 사업을 통해 조성된 모금액을 활용해 

관내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보육료 자부

담을 지원하는 ‘보육 전용 후원금’을 운

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내 거주 외국인 가정

이 보육료 지원 기준 차이로 인해 겪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보육지원 

제도에서 소외되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

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관내 어린이집

에 재원 중이며, 기준 중위소득 120% 이

하인 외국인 자녀 가정이다. 외국인 자녀 

보육료에 대한 자부담액을 지원하며, 추

후 취약계층 지원 등 후원금 운영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착한어린이집’은 

바자회·알뜰시장을 통해 마련한 모금액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어린이집으로, 관

내 52개소 어린이집에서 매월 3~5만 원

씩 기부하고 있으며, 현재 보육전용 후원

금으로 약 3,791만 원이 누적됐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보육 전용 

후원금 사업이 외국인 가정의 실질적인 

보육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차별 없는 따뜻한 보육 환경

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스마트도서관 ‘책이 왔어요’

남양주시는 시민들의 독서 습관 형성

과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3월부터 

스마트도서관 대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스마트도

서관에서 신착도서를 대출하는 시민에게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는 행사로, 생활 속 

독서문화를 자연스럽게 확산하고 도서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스마트도서관은 △덕소역 △남양주시

청 △평내호평역 등 3개소에서 운영되며, 

남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

다. 스마트도서관을 방문해 원하는 도서

를 검색 후 대출하면 자동으로 이벤트에 

응모되며, 준비된 선물이 소진될 때까지 

지속된다.

남양주시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시민

들이 도서관을 보다 가깝게 느끼고, 이동 

중이나 출퇴근길 등 일상 속에서도 쉽게 

책을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언제 어디서나 편

리하게 책을 대출할 수 있는 스마트도서

관을 통해 시민들이 책을 더 가까이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

로그램으로 독서문화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031-590-8570

보건소, 찾아가는 건강교육

남양주보건소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

들기 위해 4월부터 12월까지 기관 및 단

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생활실천교

육’을 운영한다. <사진>

이번 교육은 호평·평내·화도·수동 지역 

내 15명 이상이 모인 기관 및 단체를 대

상으로 진행되며,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

성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

됐다. 건강교육은 해당 기관이 원하는 장

소에서 이뤄지며, 90 ~ 120분 동안 △보

건 △영양 △구강 △운동 등 4개 분야로 

진행된다. 보건 교육에서는 절주의 필요

성과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예방 교

육이 제공되며, 영양 교육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양관리 방법을 다룬다. 또한 올

바른 칫솔질과 구강 건강관리법, 신체활

동의 중요성과 질환 예방을 위한 운동법

도 함께 교육한다.

남양주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외국인 자녀의 보육료 자부담 지원...실질적 혜택 확대해

남양주시, 도서관 이용 활성화·건강교육 등 지역사회 선주민과 이주민 위한 프로그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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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ình độ tiếng Hàn trung bình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là 3,4 trên tổng số điểm cao nhất là 5. Khi xét về năng 
lực tiếng Hàn theo visa cư trú, thứ tự có trình độ tiếng 
Hàn thấp nhất lần lượt là visa vĩnh trú (4,3 điểm), Hàn 
kiều (4,2 điểm) và visa lao động (3,8 điểm), lao động 
phổ thông (2,8 điểm) và lao động chuyên môn (2,8 
điểm).

Từ năm 2017, Cục Thống kê Hàn Quốc đã tiến 
hành khảo sát về tình trạng cư trú và việc làm của 
người nhập cư (người nước ngoài và công dân nhập 
tịch) đang cư trú tại Hàn Quốc. Và kết quả của những 
cuộc khảo sát này hiện đang được sử dụng làm dữ 
liệu cơ bản để tìm hiểu tình trạng thực tế về việc làm, 
quản lý nơi cư trú và hội nhập xã hội đối với người 
nhập cư, cũng như để thiết lập các chính sách liên 
quan.

Những số liệu thống kê này, được công bố vào 
ngày 19 tháng 3 vừa qua, và dựa vào ‘Kết quả khảo 
sát tình trạng nhập cư và việc làm năm 2024’ có thể 
giúp chúng ta hiểu thêm về người nước ngoài cư trú 
tại Hàn Quốc theo từng loại hình visa cũng như cuộc 
sống của họ tại Hàn Quốc.

Năng lực tiếng Hàn
Đối với người nước ngoài sinh sống tại Hàn Quốc, 

việc giỏi tiếng Hàn sẽ mang lại rất nhiều lợi thế. Vì 
vậy, chính phủ Hàn Quốc triển khai hai chương trình 
giáo dục tiếng Hàn: Chương trình hội nhập xã hội và 

Kỳ thi năng lực tiếng Hàn (TOPIK).
Đối với Kỳ thi năng lực tiếng Hàn, tỷ lệ người nước 

ngoài thi đỗ các cấp trong các kỳ thi này là 20,8%. 
Theo loại hình visa, du học sinh (55,6%) và lao động 
lành nghề (30,1%) đạt được cấp bậc TOPIK cao, trong 
khi visa lao động (6,0%) và visa Hàn kiều (7,3%) lại 
đạt được những cấp bậc TOPIK thấp hơn.

Có nhiều người cho rằng có khá nhiều người nước 
ngoài chưa đạt TOPIK do đang theo học Chương 
trình hội nhập xã hội.

Tỷ lệ về điểm điểm số trong Kỳ thi năng lực tiếng 
Hàn lần lượt là cấp 2 (19,4%), cấp 4 (19,4%) và cấp 3 
(19,0%).

Điểm năng lực tiếng Hàn cao nhất là cấp 6 là ưu 
thế của Hàn kiều (34,7%) và visa vĩnh trú (34,0%), 
trong khi điểm năng lực tiếng Hàn thấp nhất là cấp 1 
thuộc về những lao động phổ thông (33,0%).

Là người nước ngoài, năng lực tiếng Hàn chiếm 
rất nhiều ưu thế trong việc thay đổi visa cư trú đối với 
người nước ngoài nên việc học tiếng Hàn là rất cần 
thiết.

Mức lương
Mức lương tháng trung bình của lao động nước 

ngoài là 51,2% với mức lương từ 2 đến 3 triệu won, 
trong khi có 37,1% người nước ngoài có mức lương từ 
3 triệu won trở lên. Chúng ta có thể thấy rằng nhiều 
người nước ngoài vẫn làm việc với thu nhập rất thấp 

so với mặt bằng chung.
Tỷ lệ mức lương từ 2 đến 3 triệu won lần lượt theo 

thứ tự là lao động phổ thông (70,8%), lao động lành 
nghề (50,5%), người kết hôn nhập cư(46,6%) và lao 
động bình thường (44,9%). Và mức lương từ 3 triệu 
won trở lên chiếm cao nhất ở visa vĩnh trú (55,2%), 
lao động lành nghề (46,5%) và Hàn kiều(46,1%). Bên 
cạnh đó, phần lớn du học sinh có thu nhập từ 1 đến 2 
triệu won (48,3%).

Mức độ hài lòng trong đời sống
Mức độ hài lòng chung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với 

cuộc sống tại Hàn Quốc là 4,3 điểm, trong đó visa lao 
động phổ thông (4,4 điểm) chiếm tỷ lệ cao nhất, còn 
người lao động, du học sinh và Hàn kiều (4,2 điểm) 
chiếm tỷ lệ thấp hơn một chút so với mức trung bình 
của tất cả người nước ngoài.

Tỷ lệ người nước ngoài từng bị phân biệt đối xử là 
17,4%, và khi xét theo tình trạng cư trú,du học sinh 
(27,7%) lại chiếm tỷ lệ cao nhất.

Trong cuộc khảo sát về mức độ hài lòng với cuộc 
sống, đã tiến hành điều tra ở 6 mục cơ bản là ▲ Mối 
quan hệ gia đình ▲ Mối quan hệ với mọi người xung 
quanh ▲ Công việc ▲ Thu nhập ▲ Môi trường sống tại 
địa phương ▲ Hoạt động giải trí. Mối quan hệ gia đình 
đạt điểm hài lòng cao nhất là 4,5 điểm, trong khi thu 
nhập có điểm thấp nhất là 3,7 điểm.
<한글 기사 9면>                    파파야스토리

Năng lực tiếng Hàn, Hàn Kiều đạt mức cao nhất và lao động phổ thông 
người nước ngoài đạt mức thấp nhất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

เปิดโอกาสใหแ้รงงาน E-9, E-10 สามารถพ�ำนักในเกาหลรีะยะยาวไดแ้ลว้! 지역특화형 비자 안내

เปิดโอกาสให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ถ่อืวซีา่การจา้งงานทีไ่มใ่ช่
มอือาชพี (E-9), วซีา่การจา้งงานลกูเรอื (E-10) ใหส้ามารถ
พ�ำนักในเกาหลรีะยะยาวได ้

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ประกาศแผนปฏบิตักิารวซีา่เฉพาะ
ภมูภิาคปี 2025เพือ่เอาชนะวกิฤตการสญูพันธุร์ะดบัภมูภิาค
และสง่เสรมิการพัฒนาภมูภิาคทีส่มดลุ ในปีนีไ้ดข้ยายพืน้ที่
เป้าหมายส�ำหรับวซีา่เฉพาะภมูภิาคและจัดตัง้ระบบวซีา่ใหม่
เพือ่ใหรั้ฐบาลทอ้งถิน่สามารถเขา้รว่มในระบบวซีา่เฉพาะ
ภมูภิาคไดม้ากขึน้

การด�ำเนนิการดา้นวซีา่เฉพาะภมูภิาคนีจ้ะด�ำเนนิการเป็น
เวลา 2 ปีจนถงึปี 2026มาดกูารปรับปรงุทีส่�ำคญักนัไหม?

*มอีะไรเปลีย่นแปลงบา้ง?:สิง่ทีส่�ำคญัทีส่ดุคอื มกีารเปิด
ทางให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ถ่อืวซีา่ท�ำงานทีไ่มใ่ชม่อือาชพี (E-9) 
และวซีา่ท�ำงานส�ำหรับคนเดนิเรอื (E-10) ซึง่กอ่นหนา้นีไ้ม่
ไดรั้บสทิธิใ์นการเป็นเป้าหมายของวซีา่เฉพาะภมูภิาค ให ้
สามารถเปลีย่นสถานะเป็นแรงงานทีม่ทีกัษะได ้การปรับปรงุ
นีม้เีป้าหมายเพือ่ใหช้าวตา่งชาตจิ�ำนวนมากสามารถตัง้
ถิน่ฐานในพืน้ทีภ่มูภิาคได ้

*วซีา่ E-7-4 กบัวซีา่ E-7-4R ตา่งกนัอยา่งไร?:ชาวตา่ง
ชาตทิีพ่�ำนักในประเทศนานกวา่ 2 ปีดว้ยวซีา่ E-9 หรอื E-10 
กอ่นหนา้นีส้ามารถขอวซีา่ระบบคะแนนส�ำหรับแรงงานทีม่ี
ทกัษะเชีย่วชาญ (E-7-4) ได ้หากพวกเขามคีณุสมบตัติรง

ตามขอ้ก�ำหนด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 วซีา่แรงงานทีม่ทีกัษะเชีย่วชาญเฉพาะ

ภมูภิาคทีเ่พิง่จัดท�ำขึน้ใหม ่(E-7-4R) เป็นวซีา่ทีส่ามารถขอ
ไดห้ากอาศยัอยูใ่นพืน้ทีท่ีม่ปีระชากรลดลง และใหส้ทิธิ
ประโยชนท์ีด่กีวา่วซีา่ E-7-4

*วซีา่ E-7-4R มขีอ้ดอีะไรบา้ง?:ทราบหรอืไมว่า่หากไดรั้บ
วซีา่ E-7-4 สามารถเชญิครอบครัวได?้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สมาชกิ
ในครอบครัวของแรงงาน E-7-4 ไมไ่ดรั้บอนุญาตใหท้�ำงาน
ในเกาหล ีแตส่มาชกิในครอบครัวทีต่ดิตามมากบัแรงงาน 
E-7-4R เชน่ ผูท้ีม่คีวามสามารถเฉพาะทางระดบัภมูภิาค 
(F-2-R) สามารถหางานท�ำในสาขาแรงงานพืน้ฐานในพืน้ที่
ทีม่ปีระชากรลดลงหรอืพืน้ทีท่ีน่่ากงัวลเกีย่วกบัการลดลง
ของประชากรได ้การทีส่ามแีละภรรยาสามารถท�ำงานรว่ม
กนัไดอ้ยา่งถกูตอ้งตามกฎหมายนัน้ยอ่มเป็นประโยชน์
มหาศาลอยา่งแน่นอน

ประโยชนห์ลกัประการทีส่องคอื หากผูถ้อืวซีา่ E-7-4R 
พ�ำนักและท�ำงานในพืน้ทีท่ีม่ปีระชากรลดลงหรอืพืน้ทีท่ีม่ ี
ความเสีย่งตอ่ประชากรลดลงเป็นเวลามากกวา่ 3 ปีขึน้ไป 
สามารถเปลีย่นมาถอืวซีา่ (F-2-R)ส�ำหรับผูท้ีม่คีวามสามารถ
เฉพาะทางระดบัภมูภิาคในพืน้ทีท่ีม่ปีระชากรลดลงได ้หาก
ไดรั้บวซีา่ F-2-R สามารถสมคัรขอถิน่ทีอ่ยูถ่าวรไดห้ลงัจาก 
5 ปี <한글 기사 34면>

*ตอ้งท�ำอยา่งไรถงึจะไดรั้บวซีา่ E-7-4R? :เงือ่นไข
ส�ำหรับวซีา่ E-7-4 นัน้เหมอืนกบัเงือ่นไขส�ำหรับแรงงานทีม่ี
วซีา่ E-9 หรอื E-10 ①เงนิเดอืนประจ�ำปี 26 ลา้นวอนขึน้ไป 
และมสีญัญาจา้ง 2 ปีขึน้ไป ②ตอ้งมรีะดบัความสามารถทาง
ภาษาเกาหลรีะดบั2 ขึน้ไป เป็นตน้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 จดุทีแ่ตกตา่งคอื หลงัจากไดรั้บวซีา่ E-7-
4R แลว้ ผูถ้อืวซีา่จะตอ้งพ�ำนักอยูใ่นพืน้ทีท่ีม่ปีระชากรลด
ลงหรอืพืน้ทีท่ีน่่ากงัวลวา่ประชากรจะลดลง

*ตอ้งท�ำอยา่งไรถงึจะไดรั้บวซีา่ F-2-R? :แรงงาน E-7-
4R ทีท่�ำงานมากกวา่3 ปีขึน้ไป และตอ้งการขอวซีา่ F-2-R 
จะตอ้งผา่นการเรยีน ภาษาเกาหลรีะดบั 4 ขึน้ไป(TOPIK 
ระดบั 4) ในโครงการบรูณาการทางสงัคม กอ่นหนา้นีจ้ะเป็น
ระดบั 3 ขึน้ไป แตต่อนนีก้ารทีจ่ะเป็นระดบั 4 ขึน้ไปนัน้ยาก
ขึน้เล็กนอ้ย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 ไดม้กีารยกเลกิขอ้จ�ำกดัเกีย่วกบั
ประเภทงานทีผู่ถ้อืวซีา่ F-2-R สามารถท�ำไดผู้ถ้อืวซีา่
สามารถหางานท�ำในทกุอตุสาหกรรมทีข่าดแคลนแรงงาน
ในพืน้ทีท่ีม่ปีระชากรลดลงไดอ้ยา่งอสิระ คมิ ซอกอนูายก
รัฐมนตรรัีกษาการ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 กลา่ววา่ “ผมหวงัวา่การ
ด�ำเนนิการดา้นวซีา่ทีม่คีวามเชีย่วชาญเฉพาะระดบัภมูภิาคนี้
จะชว่ยกระตุน้การหลัง่ไหลเขา้มาของประชากร และชว่ย
ฟ้ืนฟเูศรษฐกจิในทอ้งถิน่ในพืน้ทีท่ีม่ปีระชากรลดลง หรอื
พืน้ทีท่ีน่่ากงัวลเกีย่วกบัการลดลงของประชาก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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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는 지난 3월 21일 협약을 맺

고 올해로 8년째를 맞은 ‘남양주 아동청소년 이용 돌봄

네트워크’에 본격 참여했다.

‘남양주 아·이·돌’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 및 

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 이들의 건

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출범

한 돌봄 네트워크다.

총 18개 기관의 실무자들이 함께 하며, 지역 내 아동·

청소년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있

다.

이날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를 비롯한 각 기관은 주

요사업 및 자원을 공유하고 네트워크 사업의 목적과 방

향성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는 2025년 네트워크 핵심 목

표인 동부권역 아동·청소년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

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관 간 협력활동에 다양하게 

참여할 예정이다.

남양주외복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관계기관

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

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 아.이.돌 네트워크’는 △KACE남양주 

△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남양주시정신건강복지

센터 △남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총 18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송하성 기자 

지역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 확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남양주 아·이·돌’과 협약

남양주 이주민연대 샬롬의 집, 

이주민 대상 무료 검진 실시해

남양주시, 화훼 활성화 위해 

5월 중순까지 봄맞이 꽃시장

남양주시와 이주민연대 샬롬의집은 지난 3월 23일 

오남읍 사무실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무료 피부질환 검진을 실시했다. 한국한센

복지협회 경기·인천지부와 협력해 진행된 이번 검진

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주민들의 건강권 

보장과 감염성 피부질환의 조기 발견을 목표로 마련

됐다.

약 80명의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족이 참여했

으며 △피부질환 진료 상담 △혈액검사(일반혈액검

사, 간기능검사 등) △결핵 X-ray 검사 등이 진행

됐다. 필요한 경우 검진 후에 전문 의료기관 안내와 

치료약 처방도 이루어졌다. 특히, 의료진은 이날 검

진 이후에도 만성 피부질환의 조기 발견에 집중하며 

추가 검진과 지속적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풍양보건소장은 “이번 무료 검진이 외국인 근로

자와 다문화가정 주민의 적절한 치료와 건강 관리에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올해 9월 28일 동일한 장소에서 두 번

째 무료 검진을 진행할 예정으로, 모든 검진 비용은 

무료이다. 남양주시는 앞으로도 의료 취약계층을 위

한 보건복지 사업을 확대하며, 외국인 주민의 안정

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송하성 기자

남양주시는 진접농협과 별내농협 하나로마트에서 

5월 중순까지 봄맞이 꽃시장을 개장한다고 25일 밝

혔다. 이번 꽃시장은 시민들이 다양한 화훼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지역 화훼 산업의 소비 

촉진과 농가 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지역 특산물로서 남양주 화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꽃시장은 진접농협 하나로마트에서 5월 18일까지, 

별내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5월 22일까지 상시 운영

된다. 남양주시화훼연구회(회장 김백준) 소속 화훼

농가들이 직접 재배한 △분화류 140여 종 △다육식

물 40여 종 등 총 200여 종의 다양한 품종이 전시·판

매된다. 행사장에서는 크기와 디자인이 다양한 화분, 

상토 등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며, 방문객

이 직접 분갈이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반려식물을 보다 손쉽게 접하고, 

꽃과 자연을 생활 속에서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할 예정이다.                   송하성 기자

세계적인 홍역 확산...조심하세요! 

홍역 전염성 강해...남양주시, 해외여행 예방수칙 안내

남양주시는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확산하는 가운데, 

해외에서 감염돼 국내로 돌아오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

라 예방접종과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

다.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강한 감염병으로, 기침이나 재

채기를 통해 쉽게 전파된다. 주된 증상으로는 발열, 기

침, 콧물 등이 나타난 후 전신 발진이 발생하며, 특히 

영유아는 폐렴이나 뇌염 같은 심각한 합병증 위험이 크

다.

국내 환자 중 상당수가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홍역 유행국 방문 후 감염된 사례가 많아 해외여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시는 해외 방문 전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

풍진) 백신 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접종자는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홍역 백신은 생후 12~15개월과 만 46세에 총 2회 접

종하며, 6~11개월 영아는 가속 접종이 가능하다. 성인의 

경우 과거 감염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접종 이력이 없으

면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는 것이 권장된다.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개인위생 관리도 중요하다.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씻기 △외출 후 및 식사 전·

후 손씻기 △기침·재채기 시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마스크 착용하기 등의 방역 수칙

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홍역을 포함한 감염병 예방에 

효과적이다.

정태식 남양주보건소장은 “홍역은 예방이 중요한 감

염병으로, 예방접종과 함께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

키는 것이 감염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다”라며 “특히 해

외여행 후 발열과 발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

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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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수희)는 2025년 결혼이민

자와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한국어교육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두 차례 강사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

다. 지난 2월 11일 결혼이민자 대상 강사 오리엔테이

션을 시작으로, 3월 13일에는 중도입국자녀 대상 강

사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이번에 진행된 오리엔테이션은 교육의 방향과 목표

를 명확히 인지시키고, 강사들 간 협력적인 교육 환

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결혼이민자 대상 강사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결혼이

민자 학습자 특성에 맞춘 교육 방법과 개별적인 학습 

요구를 반영한 교수법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

어졌다. 강사들은 교육 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

제를 공유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겨울의 끝자락에서 진행된 이번 오리엔테이션

은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강사들의 교육 열정을 크게 

느낄 수 있었다. 중도입국자녀 대상 오리엔테이션에

서는 강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교육적 

고민을 자유롭게 나누고, 효과적인 교수법과 학습 지

원 방안을 논의했다. 

봄의 기운이 돌기 시작한 3월, 강사들은 중도입국

자녀 교육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며, 더 나은 교육 환

경을 위한 방안을 활발히 교환했다. 이는 한겨울의 

고요함을 지나 봄의 활기를 맞이한 시점에, 강사들이 

새로운 각오로 교육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수희 센터장은 “교육 대상별로 진행된 강사 오

리엔테이션을 통해 강사들이 교육 운영의 방향을 명

확히 이해하고, 교육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

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각 교육 분야별 맞춤형으로 진

행되어 강사들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중도입국

자녀와 결혼이민자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

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되었다.       김영의 기자

봄바람에 희망 담은 한국어교육!

광주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 대상 한국어교육 강사 오리엔테이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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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редний уровень владения корейс
ким языком среди иностранцев, про
живающих в Корее, составляет 3,4 б
алла из 5 возможных. При анализе п
о статусу пребывания наивысший ба
лл получили:Постоянные резиденты 
– 4,3;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за границей 
– 4,2; Иностранцы по визе H-2 (посе
щающие для работы) – 3,8

Наименьший уровень продемонст
рировали: Низ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
е работники (виза E-9) – 2,8; Квалиф
ицированные специалисты (виза E-7 
и др.) – 2,8 

(На фото: иностранцы на уроке кор
ейского языка, Фонд Института Сед
жонга) Исследование ситуации с миг
рантами и уровнем занятости

С 2017 года Национальное статис
тическое управление Республики Ко
рея проводит исследование условий 

проживания и занятости мигрантов (и
ностранцев и лиц, получивших граж
данство). Эти данные используются 
для анализа текущего положения де
л в сферах занятости, управления м
играцией и интеграции иностранцев, 
а также для разработки соответству
ющих политических мер.

В опубликованных 19 марта 2024 г
ода данных представлены результат
ы анализа жизни иностранцев в Коре
е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их статуса пребы
вания.

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Хорошее 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значительно облегчает жизнь иностр
анцам в Корее. В связи с этим прави
тельство проводит две основные об
разовательные программы:Програм
ма социальной интеграции, Экзамен 
на 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TOPIK).

Среди всех иностранцев, прожива
ющих в Корее, TOPIK сдали 20,8%. П
о статусу пребывания:Студенты (D-2, 
D-4) – 55,6%;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е с
пециалисты (E-7 и др.) – 30,1%; Рабо
чие по визе H-2 – 6,0%; Соотечестве
нники за границей (F-4) – 7,3%.

Большинство иностранцев, не сда
вших TOPIK, изучают корейский в ра
мках программы социальной интегр
ации. Распределение уровней владе
ния языком среди сдавших TOPIK:2-
й уровень – 19,4%, 4-й уровень – 
19,4%, 3-й уровень – 19,0%

Наивысший 6-й уровень получил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за границей (F-4) 
– 34,7%, Постоянные резиденты (F-5) 
– 34,0%. Самый низкий 1-й уровень ч
аще всего у низ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
ых работников (33,0%).

Так как 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по

могает менять статус пребывания, и
ностранцам рекомендуется активно 
его изучать.

Уровень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Средний ежемесячный доход инос

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200-300 млн во
н (51,2%); Свыше 300 млн вон (37,1%).

Многие иностранцы по-прежнему 
работают в низкооплачиваемых сфе
рах, поддерживая экономику страны.

Доля получающих 200-300 млн во
н:Низ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е работн
ики (E-9) – 70,8%;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
ые специалисты (E-7) – 50,5%; Иност
ранцы по браку (F-6) – 46,6%; Рабочи
е по визе H-2 – 44,9%

Наибольшая доля зарабатывающи
х свыше 300 млн вон:Постоянные ре
зиденты (F-5) – 55,2%; Квалифициро
ванные специалисты (E-7) – 46,5%;...

<중략, 한글 기사 9면>    파파야스토리

Опубликованы результаты исследования «Жизнь иностранцев 
в Корее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статуса пребывания»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

The average Korean language 
proficiency of foreigners was 3.4 out of 
5. When looking at Korean language 
proficiency by residence status, it is in 
the order of permanent residence (4.3 
points), overseas Koreans (4.2 points), 
and visiting workers (3.8 points). Non-
professional workers (2.8 points) and 
professional workers (2.8 points) had 
the lowest Korean language proficienc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has 
been conducting a survey on the status 
of immigrant residence and employment 
targeting immigrants (foreigners and 
naturalized citizens) residing in the 
country since 2017. The results of 
this survey are used as basic data for 
understanding the status of immigrant 
employment, residence management, 
and soc ia l  in tegrat ion,  and for 
establishing related policies.

These statistics, released on March 
19, utilize the ‘2024 Immigration Status 
and Employment Survey Results’ to 
segment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by 
their residence status and analyze their 
lives in Korea.

Korean language skills
It is very advantageous for foreigners 

living in Korea to be good at Korean. 
That is why the Korean government 
operates two Korean language 
education programs: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and the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TOPIK).

Looking at the Korean language 
proficiency test, the proportion of 
foreigners who obtained a level was 
20.8%. Looking at the residence 
qualification, international students 
(55.6%) and professionals (30.1%) 
obtained a lot of TOPIK levels, while 
visiting workers (6.0%) and overseas 
Koreans (7.3%) obtained less. It is 
estimated that a significant number 
of foreigners who did not obtain a 
TOPIK level are studying for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The proportion of Korean language 
proficiency test acquisition levels was 
2nd level (19.4%), 4th level (19.4%), 
and 3rd level (19.0%) in that order.

The proportion of acquisition of 
the highest level 6 was high among 

overseas Koreans (34.7%) and 
permanent residents (34.0%), and the 
lowest level 1 was highest among non-
professional workers (33.0%).

Korean language proficiency is also a 
great help in changing residence status 
for foreigners, so you should study hard.

Wage level
The average monthly wage level 

of foreign wage workers was 51.2% 
with an income of 2 to 3 million won, 
and 37.1% with an income of 3 million 
won or more. This shows that many 
foreigners are still working in low-income 
jobs and supporting Korean society.

The proportion of salaries of 2 to 3 
million won was in the order of non-
professional employment (70.8%), 
professional workers (50.5%), marriage 
immigrants (46.6%), and visiting workers 
(44.9%), and the residence qualifications 
with the highest proportion of over 3 
million won were permanent residents 
(55.2%), professional workers (46.5%), 
and overseas Koreans (46.1%). The 
largest propor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was those with salaries of 1 to 

2 million won (48.3%).
Life satisfaction
The overall satisfaction level of 

foreigners with their lives in Korea 
was 4.3 points on average, with non-
professional employment (4.4 points) 
being the highest, and visiting workers, 
international students, and overseas 
Koreans (4.2 points) being slightly 
lower than the average of all foreigners. 
The proportion of foreigners who have 
experienced discrimination was 17.4%, 
and international students (27.7%) 
were the highest among residence 
qualifications.

In the life satisfaction survey, six items 
were investigated: ▲family relationships 
▲relationships with people around you 
▲your job ▲your income ▲local living 
environment ▲leisure activities. Family 
relationships had the highest satisfaction 
score at 4.5 points, while your income 
had the lowest score at 3.7 points.

Lee Hyung-il, the commissioner of 
Statistics Korea, said, “I hope that this 
report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for the 
active use of...<중략, 한글 기사 9면> 

Korean language skills are highest among overseas Koreans and 
lowest among non-professional foreign workers...이민자 체류실태 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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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위한 영양교실 운영

광주시가족센터와 광주시보건소 협력 진행

광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수희)는 

광주시보건소가 협력하여 진행한 다

문화가정을 위한 영양 교실을 성공적

으로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 가정의 건

강한 식습관 정착과 한국 식문화 적

응을 돕기 위해 기획됐으며, 지난 3

월 21일 광주시 자연채푸드팜센터에

서 진행됐다. 총 18명이 1차와 2차로 

나뉘어 참가한 이번 영양 교실에서는 

▲한국 상차림 이해 ▲안전한 식품 

구매 및 보관법 ▲한국 대표 음식 조

리 실습(돈육매실청간장볶음, 배추겉

절이) 등을 배우며, 실생활에서 유용

한 영양 정보를 익혔다. 강의는 광주

시보건소의 영양 담당자가 진행했으

며, 다문화가정의 원활한 이해를 돕

기 위해 광주시가족센터 소속 통.번

역사가 함께해 참가자들은 언어 장

벽 없이 한국 식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한

국 식문화를 더 쉽게 이해할 기회였

다”고 밝혔다. 이수희 센터장은 “이

번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이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고, 한국의 식문화

를 배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

육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안

정적인 정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영양 교실은 

다문화가정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

한 생활 습관을 정착시킬 좋은 기회

가 되었다.              김영의 기자

손 씻기로 감염병 예방 홍보

광주시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포함한 감염병 예방 수칙을 강조하는 

홍보와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

염자가 지난 10년 중 최고치를 기록

하고 호흡기 감염병인 홍역이 전 세

계적으로 유행함에 따라 마련했다.

이에 광주시는 시 홈페이지 생생정

보 코너에 손 씻기에 대한 카드뉴스

를 게시하고 자체 영상을 제작해 송

출했다. 

또한, 시민 1천500여 명을 대상으

로 손 씻기 챌린지를 개최하고 올바

른 손 씻기에 대한 교육 등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를 제작해 안내

했다. 아울러, 광주왕실도자페스티벌 

등 시 행사에서도 손 씻기 체험활동 

홍보부스를 운영해 손 씻기의 중요성

을 알리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손 씻기 교육을 원하는 기관은 올

바른 손 씻기 교구인 뷰 박스와 동영

상 교육자료를 제공해 자체적으로 교

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뷰 박스란, 형광 로션을 바르고 손 

씻기 전과 후를 직접 비교해 볼 수 

있는 교구로 무상으로 대여해 직접 

체험하는 교구로 대여를 희망하는 기

관은 감염병대응팀으로 전화 신청 후 

방문 수령 및 반납하면 된다.

이외에도 감염병 발생 기관에 대

해서는 찾아가는 손 씻기 교육 활동

도 진행할 예정이다. 조정호 보건소

장은 “올바른 손 씻기 습관을 실천하

면 감염병 발생 위험을 낮추고 호흡

기 질환, 수인성 및 식품 매개 감염

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만큼 지

역 내 감염병 발생을 줄이고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정 영유아도 이용해요

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남한산성 본관 운영

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올해 3월

부터 남한산성 본관(누림과 자람터)의 토

요일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11월 개관한 광남 분관(광

남도담터)의 주말 운영에 대한 이용자들

의 높은 만족도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

한 결정이다.

누림과 자람터의 나무누림터는 친환경 

원목으로 구성된 유아 놀이체험실로 대

근육과 소근육 발달을 돕는 활동 중심의 

공간이다.

품질 검증을 거친 안전한 놀잇감을 제

공하며 부모와 아이가 함께 즐길 수 있

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쑥쑥자람터는 

KC 인증마크를 받은 놀잇감으로 꾸며진 

영아 놀이체험실이다.

영아들이 안전하고 창의적으로 놀 수 

있는 다양한 놀이시설과 장난감을 제공

하며 신체 발달과 창의력 증진을 돕는다.

이와 함께 장난감도서대여실에서는 영

유아를 위한 다양한 장난감과 도서를 대

여할 수 있다.

전통식 및 현대식 백일상, 첫 돌상 등 

총 11가지 품목과 대형 장난감부터 작은 

장난감까지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다.

센터는 토요일 운영에 따라 평일에 시

간이 부족한 부모들에게 미세먼지 걱정 

없이 실내에서 아이와 함께 놀이할 기회

를 제공하며 직장인 부모들에게는 센터

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

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센터는 주말에 가족이 함께 참

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부모와 아이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가

족 간 소통을 증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중에 참여하지 못했던 부모 

교육 및 부모 자녀 체험 프로그램을 주

말에 운영해 더 많은 양육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정아 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이번 토요일 운영 확대를 통해 양육자

들이 잠시 육아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

거나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이라며 “센터를 통해 양육자들 간의 교

류 기회가 생기면서 지역사회의 유대감

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2025년 04월 01일 ~ 04월 15일

Yangpyeong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추진

양평군, 안전한 출산 등 지원 위해 마련

양평군은 분만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

역적 특성으로 인해 장거리 이동이 불가

피한 임산부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

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2025년 4월부터 본격 시행한

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분만 취약지로 분류된 경

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를 대상으

로 하며, 1인당 100만원 상당의 교통비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양평군에 6개

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

인 임산부이며,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정부

24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양평군 보건

소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교통비 바우처는 출산 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병원 진료 및 분만을 

위한 교통수단 이용 시 사용이 가능하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교통비 지원

사업은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거주

하는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

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과도기적 대안”이라며 “앞으로 아이 낳

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

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지은 기자

양평군, 임신·출산·태교 교실 모집

양평군 보건소는 임산부들의 건강한 

출산과 행복한 태교를 지원하기 위해 ‘양

평군 2025년 상반기 임신·출산·태교 교실’

을 비대면으로 운영하며, 4월 1일(화) 오

전 10시부터 참여 신청을 받는다.

이번 프로그램은 관내 등록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며, 1·2강은 산후조리 및 모

유 수유 교육으로, 양평군 보건소에 등록

한 모든 임산부에게 문자로 전달되며, 유

튜브 강의로 진행한다. 또한, 3강은 태교

의 의미 및 DIY 바느질 태교 교실로, 선

착순 40명 신청을 통해서 DIY 바느질 태

교 재료(토끼 딸랑이)가 자택으로 배송되

며, 동영상 강의를 보면서 2주간 교육할 

수 있다.

양평군은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을 위해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

고 있다.                   이지은 기자

음식물쓰레기 RFID 지원사업

양평군,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 등 기대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관내 70세

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배출하

는 만큼 수수료가 부과되는 음식물쓰

레기 RFID 종량기 지원사업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음식물쓰레기는 양념과 국물로 인

해 생활폐기물 중 무게가 많이 나가

는 폐기물로, 이를 줄이는 것은 폐기

물 감량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는 저울과 

무선 모뎀이 장착된 장비로, RFID 

태그를 인식한 후 배출하면 해당 세

대의 배출 정보와 무게(g)가 환경부 

중앙시스템으로 전송·수집되며, 이어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는 방식이다.

양평군은 2023년도부터 이러한 음

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 설치 지원

사업을 시작하여, 2024년 기준 10개 

공동주택에 64대의 종량기를 설치를 

지원하였다. 

2024년에 종량기를 설치한 공동주

택 관계자는 “기존에는 음식물쓰레기

를 봉투에 담아 수거함에 배출해야 

했는데, 이 방식은 미관상 좋지 않

고 여름철 악취와 벌레가 많이 모여

들어 관리가 힘들었다. 하지만 RFID 

종량기를 도입한 이후 이러한 문제들

이 상당 부분 해결되었다.”라며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2025년에는 10대

의 종량기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신청한 공동주택의 현장 확인 후 설

치가능여부를 1차로 검토하고, 평가

항목별 점수를 산정하여 높은 점수를 

획득한 공동주택을 우선적으로 선정

할 계획이다.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 설치와 

함께 종량기를 설치한 세대를 대상으

로 음식물쓰레기 봉투 환불도 진행된

다. 

이는 RFID 종량기 설치로 더 이

상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필요하지 않

은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2025년 신

규 설치 세대뿐만 아니라 기존 설치 

세대도 포함해 진행하여 종량기 도입 

세대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 설치 

신청 기간은 2025. 4. 7.(화)부터 2025. 

4. 30.(수)까지 진행되며, 봉투 환불은 

2025. 3. 31.(월)부터 2025. 11. 28.(금)

까지 진행된다. 

사업별 공고문과 신청서는 양평군

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메뉴에서 확

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양

평군 청소과 자원재활용팀(031-770-

3404)로 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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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가족센터(센터장 문병용)는 지난 3월 22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하남시가족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가화만사성 가족합창단 오디션을 진행했다.

가화만사성 가족합창단은 지난 2월 17일부터 28일까

지 하남시 거주 노래를 좋아하는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합창단을 모집했다. 

모집을 통해 선발된 가족합창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총 21번의 합창 정기연습을 통해 가족 간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고 가족관계를 향상하며 지역주민 간 교류와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하반기 노래 재능기부 활

동도 참여하게 된다.

오디션은 신규 4가정(11명)과 기존 8가정(15명), 4명의 

심사위원이 함께했으며 참가한 4가정 모두 2025년 가화

만사성 가족합창단에 입단했다. 

오디션 진행과 더불어 합창단을 소개하고 올해 활동 

내용을 안내하며 신규 참가자들이 합창단의 목표와 가

치를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 참여자들 간의 유대

감이 형성됐으며, 신규가정이 기존 구성원들과 자연스럽

게 어울리며 공동체 의식을 느껴보는 기회가 됐다.

문병용 센터장은 “합창 활동은 목소리와 호흡을 통

해 재능을 성장시키고 조화를 배우는 긍정의 효과가 있

다”라며 “하반기 계획된 다문화가족합창단 가화만사성 

‘다가치 하모니’의 지역사회 내 노래 재능기부는 참여가

정은 물론 가족합창단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과 소통하

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한 “가화만사성이 만들어 가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다문

화가족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뿌리내릴 

힘이 되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가족합창단의 하모니 지역사회에!

하남시가족센터, 가족합창단 신입단원 오디션 개최 

하남시가족센터, 다문화 청소년 

꿈 키워 미래인재성장 프로젝트 

하남시가족센터(센터장 문병용)는 지난 2월 17일

부터 28일까지 새 학기 입학을 앞둔 학생들을 대상

으로 맞춤형 진로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

램은 학생들이 새로운 교육 환경에 적응하고 자기 

이해를 확장하며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

해 마련됐다.

맞춤형 진로프로그램은 연령별 맞춤형 과정으로 

진행됐으며 초등대상 오후 2시부터 3시30분, 중등대

상 오후 1시30분부터 3시30분, 고등대상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30분까지 진행됐다. 

연령별 6명씩 하남시가족센터 4층 두드림실과 집

단상담실에서 진행됐으며, ▲초등학교 신입생을 위

한 ‘적응력 쑥쑥, 사고력 쑥쑥’(2월 25일~28일) ▲중

학교 신입생을 위한 ‘슬기로운 진로탐험대_세상의 

다양한 직업과 나’(2월 18일~21일) ▲고등학교 신입

생을 위한 ‘슬기로운 진로탐험대-나의 인생지도’(2

월 17일~20일)가 단계별로 운영됐다.

특히 초등학교 신입생들은 유치원과는 다른 학교

생활을 직접 체험하며 적응력을 높이고 다양한 독서 

및 표현 활동을 통해 사고력을 증진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은 진로 

상담전문가와 함께 자기 탐색, 직업 세계 이해, 진로 

심리검사 및 해석을 통해 진로에 대한 인식을 넓히

고 관심 분야를 구체화하는 기회를 가졌다.

문의 031-793-2993

김영의 기자

문화다양성이해교육 강사로 새 출발~

하남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8명 강사 위촉식 진행

하남시가족센터는 지난 3월 11일 하남시가족센터 3층 

두드림실에서 2025년 지역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문화

다양성이해교육사업 강사 오리엔테이션 및 위촉식을 진

행했다.

문화다양성 이해교육사업은 결혼이민자가 강사가 되

어 하남시 관내 보육시설 및 교육기관을 직접 찾아가 

아이들에게 모국 문화를 소개하고 여러 체험을 통해 아

이들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올해는 중국, 일본, 태국, 우즈베키스탄 총 4개국 8명

의 결혼이민자를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강사로 위촉해 

총 150회기 교육할 계획이다.

중국 출신 결혼이민자 강사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

니기 시작해 나도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어서 

지원했다. 아직 강사로서 경험은 부족하지만, 아이들에

게 모국 문화를 재미있게 알려줄 기회를 얻게 되어 기

쁘고, 차별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하

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가족센터는 하남시 관내 아동들의 다문화 

인식 개선에 힘쓰고자 2020년부터 보육시설 및 교육기

관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이해교육을 실시해왔다. 이외

에도 지역 내 문화체험, 캠페인 운영을 통해 모든 사람

이 동등하게 존중받고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환

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하남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를 

위한 ‘자녀학습지도 과정’ 운영

하남시가족센터(센터장 문병용)는 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는 것을 돕기 위한 역량

강화 사업으로 한국어 중.고급반과 토픽 시험대비반, 

자녀학습지도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2월부터 

9월까지 매주 화요일 진행되는 자녀학습지도 과정은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자녀의 

학업 지도와 더불어 학력 취득까지 이어질 수 있도

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6명의 결혼이민자가 참여해 4월과 8월에 진

행되는 검정고시 합격을 목표로 초등.중등.고등 교과 

과정을 학습하고 있으며, 검정고시 정보 제공 및 온

라인 응시 원서 접수 도움 등을 받고 있다.

수업에 참여한 이용자 김 모 씨는 “아이가 학교에 

입학한 후 학교 수업에서 궁금해하는 것들을 알려주

지 못해 속상했는데, 수업에 참여하며 이러한 부분

이 해소될 수 있었다.”라며 “현재 중등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센터 덕분에 초등 검정고시에 합격

하고 꾸준히 공부할 수 있게 되어 뿌듯하다.”고 감

사를 표했다.                          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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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gi Province announced 

on the 12th that it will be the first 

local government in the country 

to conduct an ‘immigrant social 

integration survey’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immigrants 

living in the province and establish 

a customized social integration 

policy. As of last year,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in Gyeonggi 

Province was 809,801, the largest in 

the country, but immigrant social 

integration policies are implemented 

differently by region and sector, so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effective 

policies. Accordingly, Gyeonggi 

Province plans to comprehensively 

investigate the living conditions, 

employment, education, and 

social participation of immigrants 

through this survey and establish 

a Gyeonggi-style social integration 

policy. <한글 기사 지난호 1면>

The survey targets more than 500 

foreign residents in each Gyeonggi-

do region and includes various 

areas such as ▲level of social 

integration ▲difficulties faced by 

immigrants in living in Korea ▲

policy awareness and service use 

experience ▲necessary support 

policies.

In part icular , we plan to 

intensively analyze key items such 

as communication, safety, labor, 

education, housing, health and 

welfare, and social contribution and 

use them as basic policy data, and 

share the results of the survey with 

31 cities and countie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Gyeonggi 

Province's social integration policy.

Gyeonggi Province plans to 

develop a survey form this 

month, complete the actual 

situation survey and policy 

development by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and establish a 

sustainable social integration model 

through cooperation with related 

organizations and experts. Since 

Kim Won-gyu, the director of the 

Immigration and Social Affairs 

Bureau, took office, Gyeonggi 

Province has been making various 

efforts to practically support the 

human rights, social adaptation, 

and settlement of foreign residents.

Regarding this survey, Lee 

Moon-hwan, head of the Gyeonggi 

Province Immigration and Social 

Support Division, said, “We will 

secure objective and quantitative 

data to strengthen customized 

support policies for immigrants 

and create an environment for 

harmonious coexistence between 

immigrants and local communities.”

                      파파야스토리

Gyeonggi Province to Investigate Immigrant 
Living Conditions and Establish Customized Policies

아이돌봄서비스 

수기 캐릭터 공모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은 3월 24(월)부터 5월 19일(월)까지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수기’캐

릭터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와 

가족, 아이돌보미와 사업 담당자의 경

험과 재능을 공유하여 보다 많은 가

정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도를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 공모전은 ‘이용수기’ 부문과 

‘홍보 캐릭터’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

되며,  서비스 이용 가족, 아이돌보

미 및 아이돌봄센터 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이용수기’ 부문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경험이나 돌봄 활동 소

감 등을 수필, 편지 등 자유로운 형식

으로 작성하여 참여할 수 있고, ‘홍보 

캐릭터’ 부문은 아이돌봄서비스의 홍

보에 활용 가능한 캐릭터를 직접 그

려서 제출해야 하며, 아이돌봄서비스

를 이용한 아동도 참여할 수 있다. 공

모 요강과 전년도 수상작 등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과 아이돌봄서비스 누

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전 참

여는 5월 19일(월)까지 공모전 누리

집에서 하면 된다. 02-3479-7686

Кёнгидо проводит исследование жизни иммигрантов для 
разработки целенаправленной политики 경기도, 이주민 사회통합 실태조사 

Кёнгидо объявил, что впервые ср
еди местных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в стра
не проведёт «Исследование состоя
ния социального интегрирования и
ммигрантов», чтобы понять услови
я жизни иммигрантов, проживающи
х в регионе, и разработать соответс
твующую политику.

(На фото: Департамент поддержк
и иммигрантов Кёнгидо участвует в 
мероприятии по раздаче зимних па
льто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жителей. Фот
о: Кёнгидо)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прошлый год чи
сло иностранных жителей Кёнгидо 
составило 809 801 человек — это с
амый высокий показатель в стране. 
Однако политика социального интег
рирования иммигрантов варьируетс

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региона и сферы, 
что создаёт необходимость в более 
эффективных мерах.

В связи с этим Кёнгидо планируе
т провести исследование, которое о
хватит условия жизни, занятость, об
разование и участие иммигрантов в 
общественной жизни, чтобы разраб
отать политику социального интегр
ирования, ориентированную на осо
бенности региона.

Опрос будет проведён среди бол
ее чем 500 иностранных жителей, п
роживающих в различных районах 
Кёнгидо, и охватит такие аспекты, к
ак:▲Уровень социальной интеграци
и; ▲Трудности, с которыми сталкива
ются иммигранты в Корее; ▲Осведо
млённость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

тике и опыт использования государ
ственных услуг; ▲Необходимые мер
ы поддержки.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будет уделено 
вопросам коммуникации, безопасно
сти,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жилья,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
ной защиты, а также вкладу иммигр
антов в общество. Полученные дан
ные будут использованы в качестве 
основы для формирования политик
и, а также переданы в 31 город и уе
зд Кёнгидо для дальнейшего развит
ия мер по социальной интеграции.

Кёнгидо планирует разработать о
просные материалы в этом месяце, 
завершить исследование и разрабо
тку политики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го
да, а затем, 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соо

тветствующи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и эк
спертами, создать устойчивую моде
ль социальной интеграции.

С момента назначения Ким Вонгю 
главой Департамента иммиграцион
ной политики Кёнгидо предпринима
ет различные меры для реальной п
оддержки прав человека, социальн
ой адаптации и интеграции иностра
нных жителей. <한글 지난호 1면>

Касательно исследования началь
ник отдела поддержки иммигрантов 
Кёнгидо, Ли Мунхван, отметил:

«Мы обеспечим объективные и ко
личественные данные для усилени
я целенаправленных мер поддержк
и иммигрантов и создания среды дл
я их гармоничного сосуществовани
я с местным сообществом».



2025년 04월 01일 ~ 04월 15일  

Pyeongtaek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3월 14일 

16~22년생 자녀를 둔 20가족(총 40명)과 함께 3월 가족

놀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가족놀이터는 ‘딸기수확체험’을 주제로, 향긋한 

딸기 내음이 가득한 영원농장에서 진행됐다. 참여 가

족들은 시작에 앞서 딸기를 안전하게 따는 방법을 배우

고, 가족별로 정해진 구역에서 여유롭게 수확을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탐스럽게 익은 설향 딸기를 직접 따며 500g씩 수확했

고, 이후 농장 내 놀이공간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즐거

운 한때를 보냈다. 특히, 농장 대표의 넉넉한 인심 덕분

에 신선한 딸기를 마음껏 맛보며 마치 딸기 파티에 온 

듯한 특별한 경험을 했다.

체험을 마친 가족들은 “수확할 수 있는 공간이 정해

져 있어 편하게 체험할 수 있었고, 아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 더욱 좋았다. 무엇보다 신선한 딸

기를 실컷 먹을 수 있어 아이가 정말 행복해했다.”며 만

족감을 드러냈다. 

또 다른 참가자는 “딸기를 따는 재미뿐만 아니라 아

이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있어 지루할 틈 없이 신나

게 보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평택시가족센터는 4월 가족놀이터 프로그램으

로 ‘드로잉&온수풀&키즈카페’ 체험을 운영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가족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의 기자

가족이 함께해 더 달콤한 딸기 체험
평택시가족센터,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 진행해

평택시가족센터, 이주배경청소년 

학업.사회 적응 도울 한국어교실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3월 17일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한국어교실을 개강했다. 이

번 교육은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이주배경청소년

들의 언어 능력을 향상하고, 원활한 학업 및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어교실 대상자들은 장소 제한 없이 학습할 수 

있으며, 3개월간 총 35회에 걸쳐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수업은 자.모음 기초부터 시작해 실생활

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한국어 표현과 듣기, 

말하기 중심의 교육으로 구성됐으며, 대상자들이 기

초부터 차근히 학습하며 자연스럽게 한국어 실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진행될 예정이다.

김성영 센터장은 “이주배경청소년들이 한국어를 

효과적으로 익히고,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자신

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

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의 정착을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가족센터는 이주배경청소년뿐만 아니

라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미용사 자격증 취득, 내일 향해 GO!

평택시가족센터, 미용사(헤어)국가자격증반 운영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3월 10일 결

혼이민자의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미용사(헤어) 국

가자격증반’을 개강했다. 

이번 과정에는 결혼이민자 12명이 참여해 미용 기초 

이론부터 실습까지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며, 자격증 취

득을 목표로 학습하게 된다.

교육 과정은 총 6개월간 72회기에 걸쳐 진행되며, 실

무 중심의 커리큘럼을 통해 수강생들이 자격증 취득 후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

록 구성됐다. 또한, 실습 위주의 교육과 전문 강사진의 

지도로 미용 업계에서 요구하는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에 참여한 한 결혼이민자는 ”미용 기술을 배워 

한국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싶었다. 실습 중심의 

교육이 많아 배우는 재미가 있고, 자격증을 취득한 후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

혔다.

김성영 센터장은 “결혼이민자들이 전문 기술을 익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

했다.”라며 “과정 수료 후 취업 연계를 지원하여 실질

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평택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원활한 취업을 돕기 위해 

맞춤형 취업 상담을 제공하고, 개인별 역량을 고려한 

일자리 연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

한 문의는 평택시가족센터 가족교육팀(031-615-3955)으

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평택시, 학생들의 마음건강

위한 ‘마음챙김교실’ 운영해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을 인식하고 스스로 관리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마음챙김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증가하면서 

올바른 정신건강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미

디어 매체 등을 통한 무분별한 정보 습득과 정신건

강 교육 기회 부족으로 인한 학생들의 심리적 어려

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에 평택시는 2023년부터 

‘마음챙김교실’을 운영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12개교 

3천327명의 학생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

‘마음챙김교실’은 △정신건강의 이해 및 관리 방법

을 알아보는 ‘정신건강 교육’ △스마트폰 과의존 및 

중독을 예방하고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으로 구성

되어 있다.

올해에도 평택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초중고등

학교를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4월부터 11월까

지 진행되며, 신청 학교로 전문 강사가 직접 방문해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평택보건소 서달영 소장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

강 문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우리 학생들

의 건강한 마음을 가꿀 수 있도록 다양한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

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정신건강복지센터

(031-658-9818)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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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서울 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유상혁 신부)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한 성

장발달을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 희망 날개’를 진행해

요.

이 사업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여 생존에 위협

받고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의료

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미등록 이주아동이 제때 의

료 지원을 받아 건강하게 성장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에요.

지원 대상은 6세 이하 미취학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응급·중증 의료비 최대 500만원, 출산 관련 의료비 최대 

300만원, 소액 의료비는 최대 100만원, 필수예방접종은 

최대 30만원을 지원해요. 다만 응급·중증 건은 사례에 

따라 지원금액을 더 올리는 것이 가능해요.

올해는 먼저 12월까지 접수를 받지만 사업은 2027년

까지 3년간 진행돼요. 

개인이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사례관리가 가능한 

전국의 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사업을 위해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는 지

난 2월 전국의 15개 교구 이주사목위원회와 업무협약

(MOU)을 체결했어요.

협약을 체결한 각 교구 이주사목위는 신청을 원하는 

이주민들을 진료병원, 이주민 쉼터 등 유관기관에 체계

적으로 연결해 주고 신청서 작성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

이에요.

기관을 통해 접수를 받으면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

회는 매월 초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후 진료병원에 의료비를 송금할 예정이에요.

서울 이주사목위원장 유상혁 신부는 사업 추진 배경

에 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

들은 교육의 기회는 물론이고 사회적·물리적 폭력과 범

죄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고 적절한 의료혜택도 못 받

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사업은 이 아이들의 ‘생명’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신 중 하나가 생명의 수호인 만큼 사업의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어요.

문의 02-953-0468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사업 '희망날

개' <중국어 하단, 태국어 하단, 베트남어 24면, 영어 36

면>                                     파파야스토리

“6세 이하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의료비 지원 시작되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천주고 이주사목위원회, 미등록 이주아동 의료비 지원사업

社会福利共同募捐会与首尔大教区移民牧灵委员会

（委员长：刘尚赫神父）正在推进“未登记移民儿童健康成

长发展的医疗费支援项目——希望之翼”。

该项目是为了增进因没有得到健康保险优惠而面临

生存威胁的未登记移民儿童的健康权而支援医疗费的项

目。支援未登记的移民儿童及时得到医疗支援，健康成长

和生活。 

支援对象为 6岁以下未入学的未登记移民儿童，重症

医疗费最多500万韩元，生育相关医疗费最多300万韩元，

小额医疗费最多100万韩元，必需预防接种最多30万韩元。 

但是急救、重症可以根据情况提高支援金额。

今年的申请受理将持续至 12月，整个项目计划运行

三年，至2027年。 个人无法直接申请，必须通过具备个案

管理能力的全国相关机构提出申请。

为推进该项目，首尔大教区移民牧灵委员会今年2

月已与全国15个教区的移民牧灵委员会签订了合作协议

（MOU）。

签约的各教区移民牧灵委员会将帮助希望申请的移

民儿童与指定医院、移民庇护所等相关机构建立联系，并

介绍申请书的填写方法。

当各机构提交申请后，首尔大教区移民牧灵委员会将

在每月初召开审议委员会，选定支援对象，并直接向指定

医院汇款支付医疗费用。 首尔移民牧灵委员会主席刘尚

赫神父介绍该项目的推进背景时表示：

“处于福利盲区的未登记移民儿童，不仅失去了接受

教育的机会，还常常得不到免受社会及身体暴力、犯罪侵

害的保护，更无法获得适当的医疗保障。”

“本次项目的核心目标是‘全力保护这些孩子的生命’。

作为教会，‘守护生命’是我们最重要的精神之一，因此这一

项目具有极其重要的意义。”

咨询电话：02-953-0468  未登记移民儿童支援项目 

‘希望之翼’

<한글 기사 상단>                   파파야스토리

社会福利共同募捐会与天主教移民牧灵委员会，开展未登记移民儿童医疗费支援项目

“เริม่ชว่ยเหลอืคา่รักษาพยาบาลเด็กยา้ยถิน่ทีไ่มไ่ดข้ ึน้ทะเบยีนอายตุ�ำ่กวา่ 6 ปี”

มลูนธิชิมุชนเกาหลแีละ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ดแูลผูย้า้ยถิน่ของ
อคัรสงัฆมณฑลโซล (ประธานบาทหลวง ย ูซงัฮยอก) 
ก�ำลงัด�ำเนนิโครงการ “ปีกแหง่ ความหวงัซึง่เป็นโครงการ
สนับสนุนคา่ใชจ้า่ยทางการแพทยเ์พือ่การเจรญิเตบิโตและ
พัฒนาการทีส่มบรูณแ์ข็งแรงของเด็กผูย้า้ยถิน่ทีไ่มไ่ดข้ ึน้
ทะเบยีน”

โครงการนีส้นับสนุนคา่ใชจ้า่ยทางการแพทยเ์พือ่สง่เสรมิ
สทิธดิา้นสขุภาพของเด็กยา้ยถิน่ทีไ่มไ่ดข้ ึน้ทะเบยีนซึง่
ความอยูร่อดของพวกเขาตกอยูใ่นอนัตรายเพราะไมไ่ดรั้บ
ประโยชนด์า้นการ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 เพือ่สนับสนุนใหเ้ด็กยา้ย
ถิน่ทีไ่มไ่ดข้ ึน้ทะเบยีนไดรั้บการสนับสนุนทางการแพทย์
อยา่งทนัทว่งทเีพือ่ใหพ้วกเขาสามารถเตบิโตและใชช้วีติ
อยา่งมสีขุภาพแข็งแรง

เป้าหมายการสนับสนุน ไดแ้ก ่เด็กยา้ยถิน่ทีไ่มไ่ดข้ ึน้
ทะเบยีนซึง่มอีายตุ�ำ่กวา่ 6 ปี และไมไ่ดเ้ขา้เรยีนในโรงเรยีน 
และเงนิชว่ยเหลอืคา่รักษาพยาบาลฉุกเฉนิและวกิฤตสงูสดุ 
5 ลา้นวอน, เงนิชว่ยเหลอืคา่รักษาพยาบาลทีเ่กีย่วขอ้งกบั
การคลอดบตุรสงูสดุ 3 ลา้นวอน, เงนิชว่ยเหลอืคา่รักษา

พยาบาลเล็กนอ้ยสงูสดุ 1 ลา้นวอน, และเงนิชว่ยเหลอืคา่
ฉดีวคัซนีทีจ่�ำเป็นสงูสดุ 300,000 วอน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 ใน
กรณีฉุกเฉนิและวกิฤต จ�ำนวนเงนิสนับสนุนอาจเพิม่ขึน้ขึน้
อยูก่บัแตล่ะกรณี

ปีนีก้ารรับสมคัรจะเปิดถงึเดอืนธนัวาคม แตโ่ครงการจะ
ด�ำเนนิไปเป็นเวลา 3 ปีจนถงึปี 2027

บคุคลทัว่ไปไมส่ามารถยืน่สมคัรได ้ตอ้งใหห้น่วยงานทัว่
ประเทศทีส่ามารถดแูลกรณีศกึษาเป็นผูย้ืน่สมคัรแทน

ส�ำหรับโครงการนี ้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ดแูลผูย้า้ยถิน่ของอคัร
สงัฆมณฑลโซลไดล้งนามขอ้ตกลงทางธรุกจิ (MOU) กบั
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ดแูลผูย้า้ยถิน่ของสงัฆมณฑล 15 แหง่ทัว่
ประเทศเมือ่เดอืนกมุภาพันธท์ีผ่า่นมา

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ดแูลผูย้า้ยถิน่คาทอลกิของแตล่ะ
สงัฆมณฑลทีล่งนามในขอ้ตกลงมแีผนทีจ่ะเชือ่มโยงผูย้า้ย
ถิน่ทีต่อ้งการสมคัรกบัองคก์รทีเ่กีย่วขอ้ง เชน่ โรงพยาบาล
และทีพั่กพงิผูย้า้ยถิน่อยา่งเป็นระบบ, และใหค้�ำแนะน�ำเกีย่ว
กบัวธิกีารกรอกแบบฟอรม์การสมคัร เป็นตน้

หากไดรั้บการสมคัรผา่นทางหน่วยงาน ทาง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

ดแูลผูย้า้ยถิน่คาทอลกิของอคัรสงัฆมณฑลโซลจะจัดการ
ประชมุ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 พจิารณาในชว่งตน้เดอืนเพือ่เลอืกผูรั้บ
ผลประโยชน ์จากนัน้จงึสง่คา่รักษาพยาบาลไปยงัโรง
พยาบาลทีเ่ขา้รับการรักษา

บาทหลวง ย ูซงัฮยอก ประธาน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ดแูลผูย้า้ย
ถิน่กรงุโซล กลา่วถงึภมูหิลงัของโครงการวา่“เด็กยา้ยถิน่ที่
ไมไ่ดข้ ึน้ทะเบยีนซึง่ตกอยูใ่นจดุบอดของสวสัดกิาร อกีทัง้
ยงัไมไ่ดรั้บการคุม้ครองจากความรนุแรงทัง้ทางสงัคมและ
ทางกายภาพ รวมถงึอาชญากรรม นอกจากนี ้พวกเขายงัมกั
ไมไ่ดรั้บสวสัดกิารทางการแพทยอ์ยา่งเหมาะสมอกีดว้ย” 
และเผยวา่ “โครงการนีมุ้ง่หวงัทีจ่ะปกป้อง “ชวีติ” ของเด็ก 
ๆ เหลา่นีโ้ดยทัว่ถงึ และเนือ่งจากจติวญิญาณทีส่�ำคญัทีส่ดุ
ประการหนึง่ของครสิตจักรคอืการปกป้องชวีติความตอ้งการ
โครงการนีจ้งึยิง่ใหญม่าก”

สอบถาม 02-953-0468 “ปีกแหง่ความหวงั” โครงการ
ชว่ยเหลอืเด็กยา้ยถิน่ทีไ่มไ่ดข้ ึน้ทะเบยีน
<한글 기사 상단>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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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 다문화가족교류.소통

공간 다가ON에서는 지난 3월 12일 다문화가족과 지역

주민 12명을 대상으로 필라테스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의 건강 증진과 신체 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기획되었으며, 필라테스를 통해 유연

성, 근력, 자세 교정과 다문화-지역주민 간 소통 증진 

등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소도구 필라테스는 기본적인 필라테스 운동에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특히 균형 감각을 향상하고 전신을 고르게 단련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문화가족과 지

역주민들은 평소 운동 부족과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

었으나,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활력을 얻고 긍정적인 변

화가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필라테스 프로그램은 6월 30일까지 진행되며,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촉

진하고, 다문화가족과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

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 다가ON에

서는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평택

시가족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의 기자

필라테스로 다양한 가족, 건강 챙겨요

평택시가족센터 다가ON, 필라테스 프로그램 진행

평택시, 청년 창업 응원한다!

최대 1000만원 사업화 지원금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패기

로 창업에 도전하는 지역 청년들을 위해 통 큰 지원

에 나선다. 평택시는 2025년도 ‘평택청년 우수 초기 

창업자 지원사업’을 통해 최대 1천만 원의 사업화 

지원금을 지급하며, 젊은 창업가들의 성공적인 발돋

움을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평택시에 거주하거나 평택시를 기반

으로 창업한 청년 사업가들을 대상으로 하며, 침체

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 일자리를 창

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5년 3월 21일) 기준으로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또한 평택시인 창

업 3년 이내의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창업자

(기업)이다.

평택시는 엄정한 심사를 거쳐 총 5명의 우수 초

기 창업자를 선정하고, 각 기업에 최대 1천만 원의 

사업화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식재산권 확보 등 사업 운영에 필요

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심사 결과

에 따라 최종 선발 인원과 지원 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이번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은 4월 18일(금)

까지다. 지원 방법 및 세부 내용은 평택시청 누리집

에서 확인할 수 있고 청년정책과로 전화(031-8024-

3571) 문의도 가능하다. 평택시는 앞으로도 청년 창

업 생태계 조성과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의 기자

Quỹ cộng đồng phúc lợi Hàn Quốc và Ủy ban 
mục vụ di dân của Tổng giáo phận Seoul (Chủ tịch 
là Cha Yoo Sang-hyeok) đang thực hiện dự án ‘Đôi 
cánh hy vọng’, đây là một trong những dự án hỗ trợ 
phí y tế dành cho trẻ em nhập cư chưa đăng ký cư 
trú.

Đây là dự án hỗ trợ phí y tế nhằm thúc đẩy quyền 
chăm sóc sức khỏe dành cho trẻ em nhập cư chưa 
đăng ký cư trú, những trẻ em hiện đang có nguy 
cơ bị đe dọa đến tính mạng vì không được hưởng 
quyền lợi về bảo hiểm y tế. Mục đích của dự án 
này là hỗ trợ về mặt y tế một cách kịp thời dành cho 
trẻ em nhập cư chưa đăng ký cư trú nhằm giúp 
các em có thể phát triển và trưởng thành một cách 
khỏe mạnh.

Đối tượng hỗ trợ là trẻ em nhập cư chưa đăng ký 
dưới 6 tuổi chưa nhập học, với mức hỗ trợ đối với 
các trường hợp khẩn cấp, nghiêm trọng tối đa là 5 
triệu won, phí sinh nở tối đa là 3 triệu won, phí điều 
trị nhỏ lẻ tối đa là 1 triệu won, và phí tiêm phòng cơ 
bản tối đa là 300.000 won. Tuy nhiên, đối với những 

trường hợp khẩn cấp và nghiêm trọng, số tiền hỗ 
trợ có thể được tăng lên tùy theo từng trường hợp.

Năm nay, dự án sẽ tiếp nhận đơn đăng ký đến 
hết tháng 12, và sẽ được kéo dài trong 3 năm cho 
đến năm 2027.

Các bạn không thể tự đăng ký, mà cần phải đăng 
ký thông qua những cơ quan hỗ trợ thực hiện dự 
án.

Hiện tại, Ủy ban mục vụ di dân Tổng giáo phận 
Seoul đã ký kết thỏa thuận hợp tác (MOU) với các 
Ủy ban mục vụ di dân của 15 giáo phận trên toàn 
quốc vào tháng 2 vừa qua.

Mục vụ di dân tại mỗi Giáo phận được ký kết 
thỏa thuận sẽ có kế hoạch kết nối những người 
nhập cư muốn đăng ký với các cơ quan liên quan 
như bệnh viện, mái ấm tình thương dành cho người 
nhập cư, bên cạnh đó cũng sẽ hướng dẫn việc viết 
hồ sơ, v.v.

Khi đăng ký qua các cơ quan, Ủy ban mục vụ di 
dân Tổng giáo phận Seoul sẽ tổ chức các cuộc họp 
ủy ban đánh giá vào đầu mỗi tháng để tiến hành 

việc tuyển chọn đối tượng hỗ trợ và sau đó sẽ gửi 
phí y tế đến các bệnh viện mà những đối tượng này 
đang nhận điều trị.

Cha Yoo Sang-hyeok, chủ tịch Ủy ban mục vụ di 
dân Seoul, cho biết về bối cảnh của dự án “Trẻ em 
nhập cư chưa đăng ký cư trú, là những trường hợp 
không được hưởng phúc lợi xã hội và thường không 
được bảo vệ khỏi những vấn nạn bạo lực xã hội, 
thân thể cũng như tội phạm, chưa kể đến việc các 
em không có cơ hội được nhận quyền lợi về giáo 
dục, cũng như các chế độ phúc lợi y tế phù hợp. Dự 
án này nhằm mục đích bảo vệ một cách  toàn diện 
về mặt ‘đời sống’ của các em, vì một trong những 
tinh thần quan trọng nhất của chúng ta là bảo vệ sự 
sống, nên nhu cầu cho dự án này là rất lớn”.

Các bạn có thể liên hệ đến 02-953-0468 Dự án 
hỗ trợ trẻ em nhập cư chưa đăng ký 'Đôi cánh hy 
vọng' để biết thêm chi tiết nhé ~
<한글 기사 23면, 인터넷에서 파파야스토리를 검색

하세요,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만날 수 있어요>                                   

                                     파파야스토리

“Bắt đầu hỗ trợ phí y tế cho trẻ em nhập cư chưa đăng ký cư trú dưới 6 tuổ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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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상담사 역량 강화 교육’

2025년 평택시가족센터 온가족보듬사업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

난 21일(금) 가족상담사를 대상으로 수원

지방법원 평택지원의 김성민 가사조사관

과 양육비이행관리원 면접 교섭 상담위

원 윤향숙 소장을 초빙하여 ‘면접 교섭의 

개념 이해, 중재 기법 및 면접 교섭의 실

제’라는 주제로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

다.

이번 교육은 면접 교섭에 대한 개념과 

운영 방식, 면접 교섭 서비스 대상자별 

개입 기법, 면접 교섭 서비스 갈등 중재 

기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가족상담사들은 교육을 통해 평소 궁

금했던 법과 관련된 개념들을 이해하고, 

이혼가정 상담과 면접 교섭 장면에서 상

황에 따라 어떤 상담 개입을 해야 할지

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면접 교섭 서비스는 비양육부모(자녀

와 동거하지 않는 양육자)와 자녀의 면

접 교섭 지원, 면접 교섭 협의 사항 등을 

중재하는 서비스로 비양육자 및 양육자 

상담, 양육·놀이 코칭 등을 지원한다.

면접 교섭 이행 명령을 받았지만 어떻

게 해야 할 지 모르거나 안전한 면접 교

섭 장소가 없을 경우, 놀이와 양육 코칭

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 평택시가족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시가족센터는 평택시민과 함께하

는 글로벌 행복파트너로서 다양한 가족

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로 가정과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힘쓰고 있

으며, 상담은 전화(031-647-3097) 또는 방

문,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예약제

로 운영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아버지교육, 양육 참여 높여요”

평택시가족센터, ‘아빠찬스: 똑똑한 아버지 되기’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3월 15일, 20일, 22일 지역 내 

자녀를 둔 아버지 40명을 대상으로 

‘아빠찬스: 똑똑한 아버지 되기’ 아버

지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김성영 센터장은 “최근 아버지들

의 양육 참여도가 높아지고 자녀 교

육에 관한 관심이 커지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며 “이번 교육을 통

해 아버지들이 더욱 의미 있는 경험

을 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

육과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하

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아이스

브레이킹을 통해 긴장을 풀고, 자녀

의 생애주기에 따른 실제 사례를 공

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

은 육아 팁, 자녀와의 효과적인 상호

작용법, 학습 코칭, 남편이자 아버지

로서의 역할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배

움을 얻었다.

교육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아빠

로서 많은 것을 반성하는 계기가 됐

다”, “아이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육아에 대한 

실용적인 팁을 얻을 수 있어 유익했

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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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용인시

도 다문화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지구

촌 사회복지재단 용인시가족센터(센터장 유지영)는 용인

시민의 긍정적인 다문화 사회 인식을 높이고자 ‘다문화 

인식개선 문구 공모전’을 진행했다.

이번 다문화 인식 문구 공모전은 다양한 문화를 이해

하고 존중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용인시민이 직접 공

모한 문구를 통해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지역사회에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

됐다. 접수 및 투표는 3월까지 마무리되었으며 4월 3일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수상

자에게는 상장과 소정의 상금이 수여되며, 선정된 문구

는 용인시가족센터 다문화 홍보에 적극 활용될 계획이

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가족센터’ 홈페

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

다”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사회를 만들

어 가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용인시가족센터는 매년 다문화 인식개선 공모전을 진

행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 인식개선 문구 공모전’ 개최

용인시가족센터, 긍정적 다문화사회 인식 제고 나서

용인특례시, 4월 한 달 동안 

상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진행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생후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6474마리를 대상으로 

상반기 광견병 예방접종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예방접종은 시 공수의사(공공업무 담당 수의

사)가 담당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진행하는 순회 접

종과, 시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에서 진행하는 내원 

접종을 병행한다. 순회접종은 시 공수의사 3명이 지

역 상황(야생동물 접촉 우려 지역, 동물병원 접근이 

어려운 지역 등)을 고려해 일정을 사전에 정한 후 

지역을 방문해 이뤄지며, 무료로 진행된다.

내원접종의 경우 접종 기간 내 보호자가 반려견과 

동행해 시에서 지정한 87개 동물병원 중 한 곳을 방

문해 접종할 수 있으며, 비용은 1만원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접종은 동물등록 확인 후 이뤄

진다. 등록되지 않은 반려견은 동물등록 후에 접종

할 수 있다. www.yongin.go.kr

                                    김영의 기자

용인시가족센터는 1인가구 지원사업을 다채롭게 진행

하고 있다. 프로그램 참여시 1인가구 증빙서류가 필요하

며, 신청은 용인시가족센터(70-7477-8546) 또는 카카오

채널 ‘용인시1인가구’로 하면 된다.

#건강 돌봄

용인시가족센터는 1인가구 지원사업으로 건강돌봄 

‘한 땀, 1땀-미싱 클래스’를 오는 4월 17일과 4월 24일 

오후 7시부터 8시30분까지 진행한다. 미싱공방 아이소잉

에서 진행되며, 호텔식 베개커버와 키친크로스 제작이 

이뤄진다. 용인시 거주 1인가구 15명을 대상으로 하며, 

선착순 마감한다. 

#식생활 개선

용인시가족센터는 1인가구 지원사업으로 식생활 개선 

다이닝 프로그램인 ‘나를 위한 건강요리1’을 오는 4월 

29일 오후 7시부터 8시30분까지 신갈 오거리부엌(신갈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한다. 

1인가구 대상이며, 선착순 접수한다. 속이 편안하고 

몸에 좋은 궁중 닭죽과 젓갈 무침 요리를 진행하며, 개

인 앞치마와 담아갈 통은 각자 준비해야 한다. 

#금융안전교육

용인시가족센터는 1인가구 지원사업으로 금융안전교

육 ‘돈 비(DON’T BE)-더 이상 사기는 그만!‘을 오는 4

월 7일과 4월 14일 진행한다.

세금, 저축, 부채관리, 비상상황 대비 등 <금융안전 예

방은 어떻게>(4월 7일)와 LH임대, 전세사기, 계약 주의

사항, 대출 등 <부동산 전세사기 어떻게?>(4월 14일)를 

주제로 온라인 강의가 진행된다.           김영의 기자

1인가구 “더 촘촘하게, 더 다양하게” 지원...용인시가족센터, 1인가구 대상 프로그램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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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할 때 주의사항 확인

용인시 홈페이지 ‘안심 자가 진단 프로그램’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이사철

을 맞아 시민들이 안전하게 전·월세 

주택을 계약할 수 있도록 계약 전 주

의해야 할 내용을 담은 안내문과 자

가 진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월세 계약 시 정보가 부족해 불

안전한 계약을 하거나 계약 후 필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

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용인시는 시민들이 계약의 각 단

계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계약 전·

후, 문제 발생 후 등으로 구분해 단

계별로 체크할 사항들을 정리하고 관

련 정보제공 기관이나 주택임대차 상

담사례집으로 연결되는 QR까지 삽입

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문을 만들었다.

또 시민들이 계약 전 스스로 대상 

주택의 안전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안심 자가 진단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프로그램은 전·월세 계약과 관

련된 15개 항목을 통해 계약하려는 

주택에 대한 계약 안전성을 사전 진

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시는 안내문

과 자가 진단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시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전·월세 계약 시 주의 사항을 확인

하거나 자가 진단 프로그램을 사용하

려는 시민들은 시 홈페이지 메인화면

에서 ‘분야별정보> 도시> 주택/건축> 

주택정보한눈에’ 게시판으로 들어오

면 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전·월세 계약을 

앞둔 시민이라면 사전에 관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확인하고 

자가 진단 프로그램으로 대상 주택의 

계약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길 바란

다”며 “시민들이 전월세 계약으로 인

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가 더욱 세

심히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찾아가는 임대농업기계 이용해”

용인시, 농업인 임대농업기계 운송 서비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농업인

들이 임대농업기계를 안전하고 편리

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임대농업기계 

운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

다.

용인시는 지역 내 농업인을 대상으

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연중 수시로 

지원하는데, 농업기계 임대 농가 중 

운송수단이 없는 농업인을 위해 임대

농업기계 운반서비스를 함께 제공하

고 있다.

2022년부터 시작된 임대농업기계 

운송서비스는 매년 5000만원의 예산

이 투입돼 연간 450건 이상의 농업기

계 운송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마다 

이용 농가가 증가하는 추세다.

임대농업기계 안전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이면 운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용인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운송한다.

농업기계 임대와 운송서비스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계임대사

업소(031-6193-1055/1056)로 문의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가의 경

제적 부담을 덜고, 농업기계를 적기

에 제공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자 운송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편의

를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

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일자리센터 내 외국인 전담 창구

용인 거주 F2·4·5·6 비자 소지 외국인 대상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시일

자리센터(기흥구 강남로3)에 외국인 전

담 일자리상담 창구를 신설해 운영한다

고 18일 밝혔다.

지난 2024년 9월 기준 등록 외국인이 2

만명을 돌파한 데다 반도체 산업 발전으

로 외국인 고급 인력 등이 대거 유입되

면서 용인의 외국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

라 시는 외국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

착을 돕고자 전담 일자리상담 창구를 마

련했다.

용인에 거주 중인 F2, F4, F5, F6 비자 

소지 외국인이라면 사전 예약 없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용인시일자

리센터로 방문하면 일자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F2·4·5·6비자 소지자) 채용이 

필요한 업체도 용인시일자리센터(031-

289-2262~9)로 문의하면 된다. 

향후 용인시일자리센터는 외국인을 필

요로 하는 기업에 대한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외국인 채용의 필요성을 알리고 일

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로 생

산인구 줄어드는 상황에서 외국인 채용

은 인력난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에 하나

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일자리가 필

요한 외국인과 외국인 채용이 필요한 구

인 업체를 위해 용인시일자리센터가 적

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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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ncheon

연천군가족센터(센터장 조금랑)는 지난 3월 10일 문화

소통 프로그램사업으로 ‘2025년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기타동아리 모임 Ⅲ(기타등등) 개강식’을 진행했다.

기타동아리 모임 기타등등은 내외국인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도모하고,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한국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작되었다. 

회원들은 통기타 교육을 받으며 연주 실력을 키우고, 

자조모임과 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5

년에는 연천군 내에서 기타를 사랑하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이는 대규모 공연 “기타인들이여 모여라”가 개최

될 예정이다. 또한, 리마인드 웨딩, DMZ 세계인의 축제, 

연천 거리문화축제 등 다양한 행사에서도 무대를 선보

이며 음악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이날 개강식에 참석한 

수강생 A씨는 “2025년도에는 아들과 함께 기타를 배우

고 공연하는 것이 꿈”이라며 소망을 전했다. 

문의 031-835-0093)                    송하성 기자

내외국인의 상호 이해와 교류 도모

연천군가족센터, 기타동아리 모임 ‘기타등등’ 개강식

연천군, 청년농업인에 월

최대 20만원 주거비 지원

연천군은 오는 4월부터 관내 청년농업인의 주거 

안정과 조기 영농 정착 도모를 위해 주거비 지원사

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관내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농업인은 

월세 임차료를 최대 20만원까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무주택자로 관내 주소를 두고 있

으며, 올해 1월 1일 이전 별도의 청년 독립 가구를 

구성하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귀농 청년농업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연천군은 이 사업을 통해 귀농 청년층의 연천군 

유입 증가와 관내 청년들의 관외 이탈 방지로 저출

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위기 극복은 물론, 젊고 

유능한 농업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한다는 계

획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은 4월 4

일까지 구비서류를 준비해 연천군농업기술센터에 방

문 접수하면 된다. 

<인터넷에서 파파야스토리를 검색하세요, 더 다양

하고 많은 정보를 만날 수 있어요>     이지은 기자

연천군 ‘똑버스’ 대광리역 확장 운행 ‘마을 설명회’...승객 호출에 따라 탄력 운행

경기 연천군(군수 김덕현)은 수요응답형 버스인 ‘똑버

스’ 운행 지역을 연천읍과 신서면 내산리에 이어 대광

리역까지 확대했다. 연천군은 똑버스 운행 지역을 확대

함에 따라 도신리 일부 지역의 주민 및 어르신을 대상

으로 ‘찾아가는 똑버스 마을 설명회’를 개최했다.

연천군은 지난 6일 도신2리 마을회관, 13일 도신3리 

마을회관, 도신4리 할머니회관 및 마을회관에서 4차례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를 진행했다. 

설명회에서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인 똑버스에 대

한 소개 △똑버스 이용방법 안내 △똑타 앱 설치 및 회

원가입 △똑버스 호출 및 탑승 체험 등 이용대상 주민

들에게 똑버스 가입부터 이용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안

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똑버스는 정해진 노선과 운행계획 없이 승객 호출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버스로, 노선이 

있는 기존 버스와 달리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승객 등

의 수요에 맞춰 실시간으로 최적의 이동경로를 만들어 

운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연천군 똑버스(DRT)의 일평균 탑승객 수는 약 32명, 

평균 대기시간은 10분으로 교통수단이 열악한 농촌지역

의 이동편의를 다소 해결해주고 있다고 마을주민 및 관

계자들은 평가한다. 이현주 경제교통과장은 “이번 설명

회를 통해 주민 및 어르신들이 똑버스를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통 

불편을 호소하는 마을 주민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교통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천군은 2024년 9월 3일부터 연천읍과 신서면 

내산리에 수요응답형 버스(스타리아 2대)인 똑버스를 

정식 운행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2025년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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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체험형 목공소 개소

과천시는 3월 28일 시민 누구나 목공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인 ‘과천시 나눔 목공소’를 개소했다.

나눔 목공소는 경기도 산림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산

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목재 부산물을 활용해 시민들

에게 목재 자원의 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공간이다.

나눔목공소에서는 4월 1일부터 도마, 책꽂이 등 실생

활에 필요한 목공제품을 직접 제작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전문 목공지도

사의 안내 아래 진행되며, 초보자도 쉽게 참여할 수 있

도록 구성됐다. 과천 시민이면 누구나 과천시 통합예약 

포털을 통해 사전 예약 후 참여할 수 있다. 특히 평일과 

주말 모두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돼 직장인과 가족 단위 

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인원은 프

로그램별 정원에 따라 선착순으로 접수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나눔 목공소는 단순한 체험 공간

을 넘어 환경보전과 탄소중립 실천의 가치를 전하는 의

미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나눔 목공소에

서 목재를 통해 자연의 가치를 느끼고 지속가능한 미래

를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방난임치료 참여자 모집

과천시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조

생식술 치료 외에도 다양한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오는 24일

부터 참여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일 기준 과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난임 진

단을 받은 부부라면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경

우 신청서, 난임 진단서 또는 정액검사 결과지, 주민등

록등본을 지참하여 과천시 보건소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보건소는 지원 대상 기준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5

명을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과천시 지정 한의원(5

개소) 중 원하는 곳에서 3개월간 본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춘 한약 및 침구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한방난임치료 사업을 통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임신으로 이

어지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참여 신청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과천시보건소 모자

건강팀(02-2150-3839)으로 하면 된다.

저소득 노인 간병비 지원

과천시는 저소득 노인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노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인복지증진 지

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간병비 지

원 대상을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에서 저소

득 노인으로 확대하고, 1일 지원 한도 등의 조건을 완화

할 방침이다.

기존 조례에는 간병비 지원 대상이 ‘기초생활 수급자 

중 독거노인’으로 한정돼 매우 제한적이었으나, 개정 조

례안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차상위계층, 한

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노인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

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저소득 노인이 필요한 간병 서비

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를 기반으로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와 연계하여 ‘저소득 노인 간병비 지원사업’을 4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는 

올해 1월부터 경기도 15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

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이 시행되면 과천시에 주민등록

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이 2025년에 상해·

질병으로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간병 서비

스를 받는 경우 연간 120만원 범위에서 간병비를 지원

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천시는 과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과천시 노인복지증

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루어지

면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송하성 기자 

“과천시의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하며 다가오는 봄을 만끽해요”

시민 체험형 목공소 개소·한방난임치료 참여자 모집·저소득 노인 간병비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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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seong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손녕희)는 지난 3월 23

일 센터 1층 로비와 3층 대강당에서 스리랑카 공동체와 

함께하는 문화교류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스리랑카 공동체 구성원과 한국어 수강생들이 

참여해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날 행사는 스리랑카 전통문화를 소개하고 음식을 

나누며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주민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교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장에는 스리랑카 전통 의상, 악기, 생활 물품 등

을 전시한 ‘문화체험존’이 운영됐으며, 참가자들은 이를 

직접 체험하며 스리랑카 문화에 대한 흥미를 높였다. 또

한, 스리랑카 대표 요리인 프라이드 라이스(닭고기 볶음

밥)를 함께 나누며 자연스럽게 문화를 공유했다.

행사는 스리랑카 공동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도적인 

운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공동체 구성원들은 소

속감을 느끼고, 센터 이용자들과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

할 수 있었다.

손녕희 센터장은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주민들이 한

자리에서 문화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

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공동체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스리랑카 공동체와 문화교류 행사’

화성외복, 한국어 수강생도 참여해 다양한 문화 공유

외국인주민 금연지원 캠페인

화성외복, 남부금연지원센터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손녕희)는 경기남부

금연지원센터와 협력해 외국인 주민을 위한 금연지

원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다문화가족과 

이주노동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금연 

상담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해 흡연율 감소를 목표로 

했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개별 상담을 통해 금연 계

획을 수립하고, 니코틴 보조제 및 행동 강화 물품을 

지원받았다. 또한, 금연 성공을 위한 단계별 인센티

브가 제공되어 지속적인 동기 부여가 이루어졌다. 

현장에서 상담을 받은 한 외국인 주민은 “금연이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

어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다.

손녕희 센터장은 “외국인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외국인 주

민들의 복지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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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

인이 입국심사 시 제출하는 입국신고서

를 온라인(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입국신고 제도’를 시행

하고 있어요.

*전자입국신고 제도는 왜 하는 거야?: 

현재, 한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종이

로 된 입국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입

국심사를 받을 때 입국심사관에게 직접 

제출해야 해요. 입국 전에 미리 제출할 

방법이 없고 공항에 도착해서 수기로 작

성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또한 입국심사관은 제출받은 종이 입

국신고서의 기재 사항을 확인하고 입국

심사 시 이를 일일이 직접 스캔하고 있

어, 입국심사 시간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불편을 없애기 위해 법무부

는 지난해 전자입국신고 시스템 개발을 

시작했고 지난 2월 24일 전자입국신고 제

도를 시행하게 된 것이에요.

*누가 전자입국신고를 하는 거야?: 입

국신고 대상은 주로 관광객 등 한국에 

90일 이하 단기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

는 외국인이에요. 그밖에 장기체류를 목

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도 아직 국내에

서 외국인등록을 마치지 않은 상태라면 

공항과 항만에서 입국신고를 해야 돼요.

다만, ①유효한 전자여행허가(K-ETA) 

허가서 소지자 ②국내에서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영주증 소지자, 국내거소신

고자 포함) ③단체(전자) 사증 소지자 ④

항공기 승무원 등은 입국신고서(전자입

국신고서 포함)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됩

니다. 당분간은 종이로 된 입국신고서 또

는 전자입국신고서를 모두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전자입국신고서 제출은 어떻게 해?: 

전자입국신고서는 PC 또는 스마트

폰에서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www.

e-arrivalcard.go.kr)를 접속(QR 코드로

도 가능)하여 대한민국 도착 3일 전부터 

입국심사를 받기 전까지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국신고서를 제출하고 72시간이 

지나도록 입국하지 않으면 이미 제출한 

전자입국신고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 메뉴는 각 개

인이 사용하는 “전자입국신고”와 단체

로 일괄 입력할 수 있는 “단체전자입국

신고”로 구분되어 있어 신고자 수에 따

라 작성하면 됩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여권에서 사진과 인적사항이 나오는 페

이지를 촬영하여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

에 올리면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전자입국신

고 홈페이지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

본어, 태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버전으

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자입국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

할 수 있어?: 신고서 제출자에게는 전자

입국신고서 발급번호와 만료일시가 기재

된 ‘제출 완료 확인 이메일’이 전송됩니

다. 

입국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사전에 제출

하면 입국장에서의 신고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입국심사 대기시간이 줄

어들고 공항 혼잡도도 완화되어 외국인

에게 편리해져요.

또한, 신고 내용이 전자적으로 입력되

고 수집되므로 정보의 정확도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외국인 입국자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요. 

<중국어 3면, 러시아어 6면, 영어 6면, 

일본어 하단>             파파야스토리

이제 한국 입국할 때 ‘외국인 입국신고서’ 온라인으로 제출해요 

법무부, ‘전자입국신고 제도’ 시행...7개 언어로 홈페이지에서 신고 가능

法務部は、韓国に入国しようとする

外国人が入国審査時に提出する入国申

告書を、オンライン(電子的) で提出

できるようにする「電子入国申告制

度」を施行しています。

*電子入国申告制度とは？: 現在、

韓国に入国しようとする外国人は、紙

の入国申告書を手書きで作成し、入国

審査を受ける際に入国審査官に直接提

出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入国前に事

前に提出する方法がなく、空港に到着

して手書きで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という不便さがあります。

また、入国審査官は、提出された紙

の入国申告書の記載事項を確認し、入

国審査の際にそれをいちいち直接スキ

ャンしているため、入国審査時間が長

くなる要因となっています。このよう

な不便を解消するため、法務省は昨年

から電子入国申告システムの開発に着

手し、2月24日から電子入国申告制度

を施行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

*電子入国申告の対象は？: 入国申

告の対象は、主に観光など、韓国に90

日以下の短期滞在を目的として入国す

る外国人です。 その他、長期滞在を

目的として入国する外国人も、まだ国

内で外国人登録を済ませていない場合

は、空港や港で入国申告をしなければ

なりません。

ただし、①有効な電子渡航許可

（K-ETA）許可証の所持者 ②国内で外

国人登録を済ませた外国人（永住権保

持者、国内居所申告者を含む） ③団

体（電子）査証の所持者 ④航空機の

乗務員などは、入国申告書（電子入国

申告書を含む）の提出が不要です。当

面は、紙の入国申告書または電子入国

申告書のどちらでもかまいません。

*電子入国申告書の提出方法は?: 電

子入国申告書は、PCまたはスマートフ

ォンから電子入国申告のホームページ

(www.e-arrivalcard.go.kr)にアクセス

(QRコードでも可能)し、韓国到着3日

前から入国審査を受けるまでの間に作

成・提出することができます。

電子入国申告書を提出してから72時

間以内に入国しない場合、すでに提出

した電子入国申告書は無効となりま

す。

電子入国申告のホームページのメニ

ューは、各個人が使用する「電子入国

申告」と、団体で一括入力できる「団

体電子入国申告」に分かれており、申

告者数に応じて作成します。

特に、スマートフォンでパスポート

の写真と人的事項が記載されているペ

ージを撮影して電子入国申告ホームペ

ージにアップロードすると、氏名、生

年月日、パスポート番号などの情報が

自動的に入力されます。電子入国申告

のホームページは、韓国語、英語、中

国語、日本語、タイ語、ベトナム語、

ロシア語バージョンで運営されていま

す。

*電子入国申告の完了確認は？:申告

書提出者には、電子入国申告書の発行

番号と有効期限が記載された「提出完

了確認メール」が送信されます。

入国申告書をオンラインで事前に提

出すると...<중략, 한글 기사 상단>

파파야스토리

法務部、「電子入国申告制度」施行...7ヶ国語でホームページで申告可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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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한국에서 장기 체

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법무부는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을 발표했어요. 

올해부터는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 지역

을 확대하고 비자 제도를 개편해 더 많

은 지자체가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에 참

여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번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은 2026년

까지 2년간 진행돼요. 주요 개선사항을 

살펴볼까요?

*뭐가 달라진 거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에서 제

외되었던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

10)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숙련기능

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됐

다는 것이에요. 더 많은 외국인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개선된 겁니다.

*E-7-4 비자와 E-7-4R 비자는 뭐가 

달라?: E-9, E-10 체류자격을 가지고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은 기존에도 요건을 

갖추면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비

자를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E-7-4R)는 인구감소

지역에서 거주하면 받을 수 있는 비자로, 

E-7-4 비자보다 더 나은 혜택을 부여해

요.

*E-7-4R 비자가 더 좋은 점은 뭐야?: 

E-7-4 비자를 취득하면 가족을 초청할 

수 있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지요? 그런

데 E-7-4 근로자의 가족은 한국에서 취

업이 허용되지 않아요. 그런데 E-7-4R 

근로자의 동반가족은 지역특화 우수인재

(F-2-R)의 동반가족과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 내에서 

단순노무 분야 취업이 가능해요.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

다는 것은 큰 혜택이 아닐 수 없어요.

두 번째 큰 혜택은 E-7-4R 비자 소

지자가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

심지역에서 3년 이상 체류하며 일할 경

우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특화 우수인재

(F-2-R)체류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F-2-R 비자를 받으면 약 5년 

뒤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어요.

*E-7-4R 비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

야돼?: E-9이나 E-10 비자를 가진 근로

자가 E-7-4 비자를 받는 요건과 똑같아

요. ①연봉 2,600만원 이상 및 2년 이상 

근로계약 ②한국어능력 2급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해요. 다만 E-7-4R 비자 

취득 후 살게 되는 곳이 인구감소지역이

나 인구감소관심지역이라는 점만 달라요.

*F-2-R 비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

야돼?: E-7-4R 근로자가 3년 이상 일한 

뒤 F-2-R 비자를 받으려면 한국어를 사

회통합프로그램 4단계(한국어능력시험 

TOPIK 4급) 이상을 받아야 해요. 기존

에는 3급 이상이었는데 4급 이상으로 좀 

더 어려워졌어요. 다만 F-2-R비자를 가

진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있는 업종의 제

한은 없앴어요. 인구감소지역 내에 인력

이 부족한 모든 업체에서 자유롭게 취업

이 가능해요.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이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인구 유입과 지

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어요.

<중국어 하단, 태국어 13면, 인터넷에

서 파파야스토리를 검색하세요>

파파야스토리

E-9, E-10 근로자가 한국에서 장기체류할 방법, 열렸다!

법무부,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 발표...E-7-4R 비자 신설, 더 많은 혜택 부여

新设E-7-4R签证，给予更多优惠

E-9、E-10持有者在韩国长期居留的途径开通！

具有非专业就业(E-9)、船员就业(E-

10)滞留资格的外国人可以在韩国长期

滞留。法务部为了克服地区消失危机，

谋求地区均衡发展，发表了2025年地区

特化型签证运营计划。从今年开始将扩

大地区特化型签证对象地区，改编签证

制度，让更多的地方自治团体参与地区

特化型签证制度。此次地区特化型签证

运营将持续到2026年，为期两年。我们

来看一下主要改善事项吧。

*有什么变化？: 最重要的是，被排

除在现有地区特化型签证对象之外的非

专业就业(E-9)、船员就业(E-10)滞留

资格的外国人有了转换为熟练技能人力

的方法。此改善是为了让更多的外国人

在地方定居。

*E-7-4签证和E-7-4R签证有什么不

同？: 拥有E-9、E-10滞留资格并滞留2

年以上的外国人，如果符合条件，也可

以获得熟练技能人力(E-7-4)分数制签

证。如果居住在人口减少地区的话就可

以获得这次新设立的地区特色熟练技能

人力签证(E-7-4R)，比E-7-4签证给予

更好的优惠。

*E-7-4R签证有什么好处？: 大家都

知道取得E-7-4签证就可以邀请家人

吧？但是E-7-4劳动者的家属不允许在

韩国就业。但是E-7-4R劳动者的同伴家

属和地区特色优秀人才(F-2-R)的同伴

家属一样，可以在人口减少地区或人口

减少关注地区从事简单劳动领域的工

作。夫妻双方可以合法地一起工作，堪

称一大福利！第二个大优惠是，E-7-4R

签证持有者在人口减少地区或人口减少

关注地区连续工作3年以上的话，可转

换为地区特色优秀人才(F-2-R)滞留资

格。如果获得F-2-R签证，大约5年后可

以申请永久居住权。

*如何才能拿到E-7-4R签证?: 持有E-9

或E-10签证的劳动者获得E-7-4签证的

条件相同。 ①必须具备年薪2600万韩

元以上并签订2年以上劳动合同②韩语

能力具备2级以上。 只是取得E-7-4R签

证后需要在人口减少地区或人口减少关

注地区生活，这一点不同。

*怎样才能拿到F-2-R签证?: "E-7-

4R劳动者在工作3年以上后，要想获得

F-2-R签证，必须获得韩国语社会综合

项目第4阶段（韩国语能力考试TOPIK第

4级）以上。" 以前要求3级以上，但是

现在4级以上,变得更难了...<중략, 한

글 기사 상단>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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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더함공간서로는 지난 3월 16일 문

화다양성활동지원 문화소통프로그램 ‘한 

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1회차 대한민국 

편을 성황리에 마쳤다.

‘한 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이 음식을 매개

로 각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공유하고, 상

호 이해를 증진하는 문화다양성 지원 프

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네팔,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출신의 외국인 주민 12명이 참

여하였으며, 한국 편에서는 잡채, 해물파

전을 함께 만들며 한국의 식문화와 조리

법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요리를 함께 만들며 한국

의 전통 조리 방식과 식사 예절을 직접 

경험하고, 이를 각국의 문화와 비교하며 

활발한 의견을 나누었다. 잡채의 간장 양

념이 한국 음식에서 가지는 의미, 해물파

전과 비슷한 각국의 전통 부침 요리 등

에 대한 다양한 대화가 이어졌다.

이날 프로그램은 요리 실습을 넘어, 참

가자들이 서로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

고, 음식이라는 보편적인 소재를 통해 정

체성과 다름을 존중하는 계기가 되었다

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참여자들

은 음식 문화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

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폭넓은 문화적 

인식을 형성하는 과정을 경험했다.

한편, ‘한 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프

로그램은 총 5회차로 운영되며, 다음 회

차부터는 네팔,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의 전통 음식 체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각 나라의 참가자들이 직접 메인 호스트

가 되어 조리법과 문화를 소개하는 방식

으로 운영되며, 이를 통해 더욱 입체적인 

문화교류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문화더함공간서로 김유리 서로장은 

“음식은 개인과 공동체의 정체성을 가장 

직접 드러내는 요소 중 하나”라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이 서로의 문

화적 서사를 존중하고, 더 깊이 있는 문

화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기를 기대한

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소상공인 전문 

교육생 모집해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24일부

터 4월 11일까지 소상공인의 시장 경

쟁력 강화를 위한 ‘2025년 상반기 소

상공인 전문경영인 양성과정’ 교육생

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협성대학교 산학협력

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교육으로, 회

계, 마케팅 인사관리, 조직관리 등 경

영 전반에 대해 다루는 ‘전문경영인 

육성과정(MINI MBA)’으로 개설된

다. 

교육은 협성대학교에서 4월부터 6

월까지 10주 과정으로 소수 인원인 

30명 내외 1개 반으로 운영되며, 관내 

소상공인 및 예비 소상공인 등 소상

공인 역량 강화에 관심 있는 시민이

라면 다문화가족을 비롯해 누구나 참

여할 수 있다. 교육 신청은 화성시통

합예약시스템에서 하면 된다.

화성시는 이번 교육이 코로나 이후 

변화된 소비 방식과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최신 트

렌드에 맞는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성시는 하반기에도 전문경영인 

육성과정을 개설해 9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김영의 기자

각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공유하고, 상호 이해 증진

문화더함공간서로, 한 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대한민국’ 진행

화성시, “대한민국 넘어 세계적인 도시로!”...‘내 삶의 완성, 화성특례시’ 도약 시작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지난 3월 

21일 신텍스에서 ‘제25회 화성특례시민의 

날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화성특례시 출범 이후 

처음 맞이하는 시민의 날로, 화성특례시

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 비전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

행 고기동 차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

정훈 위원장, 최경식 남원시장, 중국 옌

청시 정부 옌옌 부비서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와 화성특례시 출범을 축하하는 시

민들 약 1,5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

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기념사에서 

“화성특례시는 105만 시민의 노력과 헌

신이 만들어낸 위대한 도시”라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완성하는 ‘내 삶의 

완성, 화성특례시’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계적인 도시들과 어깨

를 나란히 하는 일터.삶터.쉼터조성을 통

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기념식은 국립경찰교향악단의 클래식 

공연으로 막을 열었으며 ▲시민헌장 낭

독 ▲특례시 출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화성특례시 출범 

기념 영상 및 남산서울타워 점등식 영상 

상영 ▲정명근 시장의 기념사와 내빈 축

사가 이어졌다. 

특히, ‘빛나는 별빛 화성’ 퍼포먼스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특례시의 밝은 미래

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축하공연으로는 뮤지컬 ‘애니’의 대표

곡 ‘Tomorrow’, ‘맘마미아’ 메들리, 성악

가 이남현의 ‘You Raise Me Up’이 무대

에 올랐으며, 참석자들은 ‘조용필의 꿈’과 

영화 ‘국가대표’ OST ‘Butterfly’를 함께 

부르며 행사의 대미를 장식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화성특례시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

할 것”이라며 “시민들과 함께 희망과 도

전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기념식 이후 저녁 7시에는 동탄

여울공원에서 특례시민의 날 축하콘서트

가 열려 시민들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마련된다. 자우림, 이무진 등 국내 정상

급 아티스트들이 무대에 올라 화성특례

시를 응원했다.             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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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1인가구 지원사

업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 진행된 1인가

구 지원사업 중 3가지를 살펴보자.

먼저, 화성시가족센테는 지난 3월 29일 다원이음

터 창작8에서 1인가구지원사업 금융안전 교육 2차 

‘연말정산, 이젠 나도 좀 돌려받자’를 진행했다. 

경기도 거주 1인가구 15명이 참석해 1인가구 맞춤 

연말정산 방법 및 절세 방법 등에 대해 배웠다. 문

의 : 070-8831-8621

지난 31일에는 1인가구 지원 세대별 집단상담 2차 

‘웃음으로 여는 활기찬 인생’을 유앤아이센터 6강의

실에서 진행했다. 경기도 거주 노년 1인가구 10명이 

참여했으며 웃음습관만들기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070-8831-8621

화성시가족센터는 또 지난 29일 1인가구지원사업 

‘식생활 개선다이닝 홀로만찬 한그릇 음식만들기-연

어구이덮밥만들기’를 진행했다. 다원이음터 요리스

튜디오에서 진행됐으며 경기도 거주 1인가구 15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1인가구 간단 한그릇 음식만

들기 ‘연어구이 덮밥만들기’에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

을 가졌다. 070-8831-8621

수도권 거점 도시로 성장하는 화성시의 1인가구 

지원사업도 내실을 더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기대를 

모은다.                               송하성 기자

다양한 1인가구 사업으로 행복한 화성

화성시가족센터, 1인가구 대상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화성시, 새 학기 건강을 지키자!

홍역·수두 등 예방수칙 준수당부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새 학기를 맞아 학교

와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홍역, 수두,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의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면서 해외

여행 후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국내 유입 위험

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3월 6일 기준 국내 홍역 환

자 18명 중 13명이 베트남 방문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개학과 함께 학교 및 학원 등 집단시설에

서 수두와 독감 등 전염성이 강한 감염병이 집단 발

생할 위험도 커지고 있다. 수두는 발열과 함께 물집 

형태의 발진이 나타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이다.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 완

료, 손 씻기,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리기, 마스크 착

용 등의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화성

시는 홍역과 수두는 백신 접종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감염병인 만큼, 해외여행 계획이 있는 경우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백신과 수두 백신 

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발열·발진 등 감염병 의심 유증상자는 등교 

및 단체 활동을 자제하고, 증상이 지속될 경우 가까

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신속히 진료를 받아야 한다.

화성시는 앞서 관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호흡기 

관련 감염병을 조기에 인지하고 집단 발생 예방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감염병 의심 환자 발생 

시 관할 보건소로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송하성 기자

“Support for medical expenses for undocumented immigrant children”
The Community Chest of Korea and the Seoul 

Archdiocese Migrant Pastoral Committee are 

carrying out the ‘Wings of Hope,’ a medical 

expense support project for the healthy growth and 

development of undocumented migrant children.

This project is a project to support medical 

expenses for undocumented immigrant children 

who are at risk of survival due to lack of health 

insurance benefits. 

It is to support undocumented immigrant children 

to receive timely medical support so that they can 

grow up and live healthily.

The support target is unregistered immigrant 

children under the age of 6 who are not enrolled 

in school. Up to 5 million won for emergency 

and severe medical expenses, up to 3 million won 

for childbirth-related medical expenses, up to 1 

million won for minor medical expenses, and up to 

300,000 won for essential vaccinations. However, for 

emergency and severe cases, the support amount 

can be increased depending on the case. 

This year, applications will be accepted until 

December, but the project will run for three years 

until 2027.

Individuals cannot apply, but can apply at any 

institution nationwide that can manage cases. For 

this project, the Seoul Archdiocese Migrant Pastoral 

Committee signed a business agreement (MOU) 

with 15 diocesan migrant pastoral committees 

nationwide in February.

Each diocese's immigration ministry committee 

that signed the agreement plans to systematically 

connect immigrants who wish to apply to 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medical hospitals and 

immigrant shelters and provide guidance on how to 

fill out the application form.

If applications are received through the 

organizations, the Seoul Archdiocese's immigration 

ministry committee will hold a review committee 

meeting at the beginning of each month, select 

support recipients, and then send medical expenses 

to the medical hospitals.

Father Sang-hyeok Yoo, chairman of the Seoul 

Migrant Pastoral Committee, said about the 

background of the project, “Undocumented migrant 

children who are in the blind spot of welfare 

are often not protected from social and physical 

violence and crime, not to mention educational 

opportunities, and they often do not receive 

appropriate medical benefits.” He added, “This 

project aims to thoroughly protect the ‘lives’ of 

these children, and since one of the most important 

spirits of the church is the protection of life, the 

need for this project is great.”

Inquiry 02-953-0468 Unregistered immigrant 

children support project 'Wings of Hope’

<한글 기사 23면>                      파파야스토리

36


